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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successful small group ministry with the next generation. Thi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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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group ministry with the next gen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vitalizing
its evangelistic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Il Young Kim, Ph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귀한 학문을 접하게 해 주신 하
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의 파사대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메인 캠퍼스에서 귀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귀한 주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트랙에서도 훌
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신 
모든 교수님과 논문 과정을 잘 지도해 주신 논문지도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업무적 면에서 도와주신 풀러신학교 KDMin 사무실 간사님께
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에서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그리고 마음의 후원으로 저를 도
와주신 천안갈릴리그리스도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논문의 맥을 이어
가는 천안갈릴리교회의 비전이요 교회적 사명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전교인 
교사화 운동의 부름에 부응하고자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순종과 헌신의 대
열에 참여하고 계신 천안갈릴리교회와 모든 형제교회의 교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위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노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현실의 불편함을 감
수하고 오늘이 있기까지의 교육의 여정에 여러모로 후원하고 협력해 온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2016년 11월 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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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한국의 기독교는 그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
다.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다른 문화 속에서 헌신적 삶으
로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복음은 점차 한
국 땅에 꽃을 피웠고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
송하는 국가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초창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을 통하여 수없이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오늘날 우
리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모본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는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졌지만 동시
에 부의 분배의 차이로 인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가 대두된 때문이다. 이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가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 들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
의 본래적 사명에서 점차 멀어지면 타락하게 된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온전히 드
러내지 못하게 되면 선교의 문은 점점 닫히게 된다. 최근 한국교회는 사회에 복음을 
온전히 잘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는 기
독교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 경제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점을 들 수가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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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취직이 어려워 결혼하기를 차츰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현실들 역시 한국 기독교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미래는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안갈릴리교회는 그동안 다음 세대 교육에 특별한 관
심을 갖고 그 사역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이유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하
는 것이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복음이 한 세대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 역사성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역사성을 잘 이어가려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다
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특별한 수고를 요구한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여기고 목회자와 성도
들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이러한 비전에 도전하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천
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은 특별히 교육부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특별한 내용으로는 전제직 교사화와 교사세우기 운
동을 펼쳐서 많은 교사를 세워서 그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스
도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조금씩 둔화되기도 했지만,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면서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복음의 역사성을 다음 세대에 계속 잘 계승해 나가기 위해 특
별히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신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려면 소그룹에서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소그룹에서의 신앙
교육은 보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 보살핌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이러한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운동은 많은 한국교회들에게 귀한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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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교회의 해석과 소그룹에 관한 이론적 이해 위에 현장교회
인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의 소그룹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장 서론에서 한국 교회의 침체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한 신앙교육으로 소그룹 활성화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2장
에서는 교회에 관해 총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교회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성 확립을 위한 구비요소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소그룹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 성경 속의 소
그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 속에서 
소그룹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연구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필자의 현장교회인 천안갈
릴리교회에 대한 소개와 목회현황에 대해 논할 것이다. 교회의 역사, 교회의 목회철학
과 목회의 방향성, 교회의 비전 등에 관해 알아보고 사역의 활성화의 실제를 4차례의 
성전 건축시대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
한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소그룹 사역이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5개의 소그룹 사역지를 통하여 분석 평가를 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훈련을 해 나갈 사이판 선교센터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 사역을 잘 수행해 나




본 장에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교회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와 함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구비
요소 등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근 130여 년의 기독교 한국 선교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은 과거 어두웠던 비복음화의 시기에 이 땅에 온 복음의 빛으
로 말미암아 그 암흑은 걷혀졌으며 영혼구원의 축복과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전반적 영역에 있어서 찬란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그 복음이 특별하게 영향력을 끼쳐 믿는 자
의 수가 나날이 더하여져 갔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여러 신학교가 세워져 
많은 신학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신학교들을 통하여 한국에서는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교회 또한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복음전파에 대한 열
정으로 국내와 국외에 많은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교회는 초대 교회의 교회 
공동체성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성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한국교회
에 대한 많은 비판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
는 성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이 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적 본질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성하여 다시 새로운 각오로 변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참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구비해 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본 장에서 교회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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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연구에 있어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교회의 총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교회의 성경적 의미에 대한 연구와 교회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교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하였다. 먼저 교
회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경적 어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
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구약성서의 용어 두 가지 중 “카할”과 “에다”가 있는데 카할에
는 회중의 뜻이 있었다. 신약에서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 칭했고 회중을 가리킨 
것으로서 실제로 회중이 모이는 과정과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교
회의 의미를 내포했다. 이러한 교회의 구약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
동체였고 신약에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었다. 교회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교회의 역사적 의미에 있어
서 초대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을 
교회라 여겼다. 또한, 중세교회 시대는 교회가 고도로 제도화되었으며 교회가 곧 사제
라는 인식의 성직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의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와 공동
체성이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 칼빈, 분리주의자들의 
교회론을 통해 각기 교회에 대한 다른 표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각양의 교회
론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나 교회란 하나님의 백
성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란 이해가 교회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교회의 성경적 의미
가. 교회의 어원 연구
교회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구약성서의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카할”과 “에
다”다. “카할”이란 말의 본뜻은, “부른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로서, “의논하기 위
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다.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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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기 위하여 모인 그 모임이 곧 “카할”이다(신 5:1; 왕상 8:14). 구약성서는 대체
로 “회중”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를 예배하기 위
하여 모이며, 거기에서 그들은 야웨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
의 백성이라는 계약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 레 26:11-12에서 3자의 관계가 분명하
게 설명되고 있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인과 율법이다. 이 삼자는 율법을 매개체로 
한 계약관계를 갖게 된 것이어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한 말이 곧 언약민, 계
약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다. “카할”과 “에다”는 70인 역의 처음 부분에서는 
둘 다 공회(Synagoge)를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나중 부분에서는 “카할”은 “에
클레시아”(εκκλησία)로, “에다”는 “쉬나고게”(συναγωγη)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신약성
서에서 다르게 사용될 길을 터놓았다. 이처럼 “카할”은 이스라엘인의 모임(공동체)을, 
“쉬나고게”는 모이는 장소를 더 강하게 의미했다.1)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야훼의 카할’이라 칭한다. 백성의 모임 내지 
모인 사람들의 무리 곧 ‘카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였
고 그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형성되었다. 따라서 ‘카할’은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 ‘하
나님의 공동체’를 뜻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용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의 번역이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두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 유래하였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쉬나고게’이다. ‘쉬나고게’는 기독교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회합 또는 그들의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
물을 지칭했다(마 4:23; 행 13:43; 계 2:9; 3:9).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두서너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2)
교회란 오늘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즉, 건물이나 제도 혹은 조직체와 일치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는 신자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 또
는 예배당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 곧 성도들로 구성되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3)  
1) 이종성, 교회론 1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19-21.
2) 전상호,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 방안: 광운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4), 7-8.
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54. 전상호,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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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약에서의 교회의 의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이신 사랑 ‘아가페’(αγάπη)를 품으시고 천지를 창
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자연과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신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창
조하시고 또 사랑의 심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셨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
의 타락은 그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깼다. 그렇지만 이러한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
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근본이신 우주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써 다시 한번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고 요한복음 3:16은 말하고 있다. 구약성서 기자는 야웨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인류의 대표로 뽑
으시고 그들과의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인류구원의 대 성업을 성취하
셨다고 본다. 그러한 약속을 먼저 노아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17: 
9-104)에서 더 분명하게 표명하셨다.5) 구약성서 중 선택 사상에 관한 대표적 구절들
이 있다. 창 12:1-4, 출 19:3-8, 신 7:6, 신 10:14-15, 신  14:2, 이 41:8, 암 3:2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구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는 선택작업에 있어서 선
택에 관한 모든 권한은 야웨 하나님에게만 속한다는 것, 선택사역에 임하여 야웨 하
나님은 다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야
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
뻐했다는 것, 피택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민이 되었다는 것, 야웨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 선택이었다는 것, 선택된 민족은 야웨 하나님의 선택
의 목적에 따라 생활할 것,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인들은 받아들였다(출 19:8).6)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또한 계약적 
공동체로서의 삶도 이루어내게 되어 야웨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면서 그들의 
방안,” 8에서 재인용,
4)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
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5) 이종성, 교회론 Ⅰ, 21.
6) 이종성, 교회론 1,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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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서 그의 구속적 섭리를 나타내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사역하
시던 야웨 하나님이 신약성서 시대를 통하여 그 계약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7) 이렇게 하여 깨어진 최초
의 신인 공동체적 관계는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힘입어 회복의 관
계의 여정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었으며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이어갔다.  
다. 신약에서의 교회의 의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표현한 에베소서 1:23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계약적 삶을 살게 하
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영원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품으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
하시고자 신약에서 그 구속사의 계약을 성취케 하셨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3:16)8) 그의 거룩한 신성을 인성에 입고 성육
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다.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과 또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복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을 이어받게 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
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오는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전 12:13).9) 그
것은 오직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내용이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7) 이종성, 교회론 1, 30.
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9)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
시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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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2:15-20은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를 이루는 각 지체는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며 그
것이 곧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율법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새 시대가 도래하
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성서 기자들은 여
기게 되었다고 이종성은 말하고 있다.10) 에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
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렘 31:31)라는 예언
을 하였다. 옛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새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생성되었으니 이것이 곧 신약
의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으로
서 구성된 것과는 달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
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11)  
2. 교회의 신학적 의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 교회론으로서 먼저 그 의미를 고찰해 봄에 
있어서 신학적 방법으로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도 교회의 그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 코이노니아를 말함이다. 
성경이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바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
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또한 세 분으로서 동역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삼위가 하나가 됨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증명해 나
타내심은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토대가 되기도 한
다. 이러한 세 삼위가 하나의 인격을 이루시는 삼위일체론은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고 있다. 함께한다는 이 의미는 
교회가 하나가 됨을 이루는 귀한 신학적 구비요소가 되고 있다. 
삼위일체론적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크게 분류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10) 이종성, 교회론 1, 55-56.
11) 이종성, 교회론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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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성격의 신학적 바탕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신학적 의미의 고찰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한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언약적 관계를 맺으며 그 이후로 그 씨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
내어 그 위업을 후세에 이르도록 함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다.
에레미야 31: 31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33절
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
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룰 공동체
로써 존립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을 한 분 머리
로 모시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가 준 율례를 순종하며 행하여 하나 됨
을 이루어 나가야 할 오늘날 교회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약속을 수반한다
(레 26:11~12; 겔 37:27).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백성 가운데 그가 거한다는 
두 개념을 결합한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거처를 제시하는데 적용되고(고후 
6:16~7:1; 요 14:23) “새 예루살렘”에서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제시한다(계 21:3).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설명은 그 백성의 성격을 규정하며 누가 그들의 하나님인지를 
밝혀 주었다.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뽑힌 그리스도인들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신약성서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로서 어떤 구절 중에는 (이방인을 포함
하는 뉘앙스를 유지하면서) 백성은 단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행 18:10). 호세아 
2:23과 이사야 43:20~21이 첨가된 출애굽기 19:5~6의 언약 언어를 사용하면서 베
드로전서 2:9~10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완전한 칭호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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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
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12)
두 번째로, 교회의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 볼 수가 있
다. 에베소서 1:22~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라는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가 부
활하시고 난 후 성령강림절에 모인 성도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남
아있는 성도까지 그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은  그 우주적 
범위를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신가?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다(마
1:18-25). 사도신경은 성도의 신앙고백인데 예수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이 고백되고 
있다. 그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 부분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
어 이 땅에 온 예수는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
보자(화해자)로서 선지자직(the offices of a prophet), 제사장직(the offices of a 
priest), 왕직(the offices of a king)(눅4:18, 히4:14, 시2:6, 계19:16)의 직위를 가졌
다.13)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코자 전능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
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낮아짐, 용서와 사
랑, 대속, 거룩함 등의 내용이 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그리스도
는 우리에게 낮아짐의 교훈을 보여 주신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
은 몰라서 그렇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랑을 보
12) Everett Ferguson, 현대인을 위한 성서적인 교회(The Church of Christ: A Biblical
Ecclesiology for Today), 기준서 역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112.
13) 이드로, 기독교신앙이란 무엇인가? (천안: 갈릴리서원, 20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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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입게 되었다. 세상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속
성을 입은 거룩함으로 온전히 감내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벧전 2:9-10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한 네 가지 신분의 은총(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 그
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네 가지
의 신분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교회의 신학적 의미로서 ‘성령의 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령은 그 몸의 생명이다. 성령을 소
유했다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통보이며, 성령 안에서의 
참여는 협동하는 삶의 기준인 것이다. 성령은 생명을 주며 그 몸의 생명을 유지한다.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שדוקה חור)와 희랍어(Άγιο Πνεύμα) 단어들은 “바람” 또는 
“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한 성서 구절들이 생명과 연관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요 6:63; 벧전 3:18; 고전 15:45).14)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서의 교회는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교
회로서의 소명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의 생
명력을 공급받아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고 부르심을 받
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지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코자 그 구속사의 여정을 이어오시고 또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부활 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15)은 교회의 신학적 의미의 하나인 교회의 성령의 전 됨을 더욱 확실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론적 교회의 신학적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의미를 
잘 이해시켜 주고 있다. 죄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
14) Ferguson, 현대인을 위한 성서적인 교회, 153.
15) 눅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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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1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
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17)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18)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를 믿는 자들의 무리
가 곧 교회가 되었다.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보
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
체를 이루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역사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와 성찬을 나누고 훈
련을 받으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던 역사 속의 교회는 
그 역사가 흐름에 따라 교회에 대한 특징적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부여하였다. 이제 
초대 교회 시대부터 현대 교회 시대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초대 교회 시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교회인 초대 교회 시대의 교회의 이해
로서 단일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사도성을 이종성은 그의 저서 교회론 1에서 들고 있
다.19) 초대 교회 안에는 바울 시대부터 분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위험성
의 요인으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교리적인 불일치와 로마제국이 동
서로 나누어져 심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성서의 교훈이 
하나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 교훈에 따르려고 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
로 믿는다면 그 몸이 둘이나 셋으로 찢어질 수가 없다. 몸이 둘로 또는 셋으로 찢어
진다는 것은 그 몸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16) 마 9:13.
17) 요 3:16.
18) 사 11:1, 마 2:13-23.
19) 이종성, 교회론 1, 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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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해서 고백서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Credimus 
unam ecclesiam)라는 말을 넣었다.20)  
교회의 둘째 특징은 ‘거룩성’에 있다. 거룩성이란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
던 이 말을 교회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인 어떤 단체와는 다
른 본질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21) 이러한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
플 회의 참석자들은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했다.22) 레위기 11:44-45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
희도 거룩할찌어다”라는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라”라고 말씀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
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로마서 
12:1~2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의
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의미는 원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가는 도중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용한 말인 “가톨리카”(catholica)라는 낱말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원래 현재 로마 천주교회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뜻
과는 다른 의미로서 어떤 권위나 전통성이나 배타성을 가진 말도 아닌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를 의미했다.23)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는 교황직의 유일성과 세계적 절대성을 강조하며 참 교회는 로마 천주
교 하나뿐이며 그 유일성이 곧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24) 반면 한스 큉은 그
의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근시안적 배타적 “프로테스탄트 사상” 대신에, 혼란 산
만한 “가톨릭 사상” 대신에, 복음에 중심과 기초를 둔 “복음적 가톨릭성”을 주장하고 
있다.25) 동방 정통교회는 그들의 가장 권위 있는 신조 안에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20) 이종성, 교회론 1, 149-151.
21) 이종성, 교회론 1, 155.
22) 이종성, 교회론 1, 155.
23) 이종성, 교회론 1, 158.
24) 이종성, 교회론 1, 159.
25) Hans Ku ̈ng, 교회란 무엇인가(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칠곡: 분도출판사, 200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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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기는 하나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보편성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학적 이해가 결
여되어있다.26) 이에 비해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진
리가 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참다운 교회의 보편성을 회복하려고 했다.27) 
이러한 여러 견해에 관하여 이종성은 어느 경우의 견해를 택한다 해도 참다운 성경의 
보편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는 성서의 교훈에 따라 고백한 “보편적 교
회”(Catholicam Ecclesiam)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추구해야 한다고 하며 그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그 이외의 방법은 하나의 허구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28) 
교회가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이 목격자로서의 증거를 간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9) 교회는 시간선 상에서 그리고 일
정한 공간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건을 토대로 해서 시작된 종교이며 그 객
관적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스도 공동체다.30) 그러한 사람들
에 의해서 증언되어져야 할 사도적 계승에 대한 과업은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온 교
회가 그 계승을 이어야 한다고 한스 큉은 말하고 있다.31)
나. 중세 시대
중세기의 교회는 고도로 제도화되었으며, 그 조직은 교황권을 둘러싸고 강화되었
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중세기 교회론을 교권적이고도 성례전적인 해석으로서 특징
짓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서방 교회는 당시 봉건제도의 구조를 내면화하
였으며, 각국의 제왕들과 성주들로부터 광활한 토지를 상납 받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로마의 감독-교황의 권위가 절대화되어 가는 시대적 배경에서 중세기 교회론
은 형성되었다.32) 제이에 의하면 9세기-10세기의 중세기 교회론은 더욱 신비화되고, 
교권화 되었으며, 성직화 되는 방향으로 심화되어 갔다고 한다.33) 9-10세기 교회론의 
26) 이종성, 교회론 1, 160.
27) 이종성, 교회론 1, 160.
28) 이종성, 교회론 1, 161.
29) 이종성, 교회론 1, 164.
30) 이종성, 교회론 1, 164.
31) Ku ̈ng, 교회란 무엇인가, 146-147.
32)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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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징은 로마 교황의 절대 우위성에 대한 강조였다.34) 당시 교회는 마태복음 
16:18을 교황의 절대 우위성(supremacy)의 근거로 삼고 그 권위를 확대시켜 나갔
다.35) 제이에 따르면, 9-10세기 교회론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곧 사제’라는 성직
화 경향이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분이 심화되면서, 교회와 성례전은 성직자
의 독점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평신도는 점차 수동적 속성으로 바뀌면서 성
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와 공동체성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36)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간
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고전 12:27)37), 교회는 그 상호연관성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함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 
교회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의 공동체를 이룰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됨
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빌 2:1-4).
다. 종교개혁 시대
(1) 루터의 교회론
Timothy George는 루터(1483-1546)의 교회론을 형성한 중심 신학사상을 세 
가지로 들어 설명한다.38) 그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구원사
상이었다. 면죄부 논쟁 이후, 루터는 용서란 인간의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념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중세기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의 
율법주의와 당시 르네상스의 인간 존엄 사상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주의
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었다. 두 번째는 ‘sola gratia’(은총으로만)이었다. 하나님의 은
총만이 인간을 자유의 환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은총에 의한 것이
라는 의미이다. 루터의 중심 사상, 세 번째는 ‘sola scriptura’(성서만으로) 사상이었
33) Eric Jay, The Church, 99-101.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05에서 재인용.
34)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05에서 재인용.
35)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05.
36) Eric Jay, The Church, 104.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05에서 재인용.
3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38)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62-83.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24에서 재
인용.
17
다. 신앙은 성서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세 가지 사상 ‘이신
칭의’, ‘은총으로만’, ‘성경만으로’는 루터의 개혁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
회론 형성에 중심이 되었다.39) 루터의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신자들,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정의된다.40)
(2) 칼빈의 교회론
칼빈(1509-1564)의 ‘기독교 강요’41)는 위대한 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이다. 그것
은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 1539년, 1543년, 1559년에 계속 출판되면서 많이 배포
되었다. 그것은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마지막 책은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
루고 있다. 그가 말하고 했던 것 중 하나가 가시적으로 조직된 제도로서의 교회에 관
한 것이다. 종교개혁이 유발되고 그만큼 루터에게 영향을 준 잘못된 개인주의를 예리
하게 의식한 칼빈은 강한 신자 정신(Churchmanship)의 필요를 느껴서 제네바를 그것
의 훌륭한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42)
칼빈의 교회론 사상 그 처음은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와 ‘보이지 않는 교
회’(invisible church) 사상이다. 이것은 루터의 교회론과 흡사한 정의로서 이해된
다.43) 그러나 루터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록 선택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질(spiritual quality)의 의미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설
명한 반면에,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Coetus Electorum)
로 이해하였던 것이 특징이다.44) 보이는 교회에서의 말씀의 사역, 성례전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해하였다.45) 
칼빈의 두 번째 사상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39)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24.
40) Eric Jay, The Church, 162.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25에서 재인용.
41) 글자 그대로는 ‘그리스도 종교의 교훈’이다. Plural Institutiones는 칼빈 사후에 나온 책들
에서 때때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영어로는 보통 The Institutes로 알려져 있다. Jay, The
Church, 201에서 재인용.
42) Jay, The Church, Ibid., 201.
43)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0.
44)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ed. by Carl E. Braaten (A Touchstone
Book, 1972), 272.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1에서 재인용.
45) Eric Jay, The Church, 170.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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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가시적 교회’에 관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만 알려진 무리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보
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제정한 거룩한 제도인 것이다.46) 그러나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모으는 지상의 도구로서 이해했으나, 점차 교회의 참 
기능은 신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안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상
을 포기했다고 딜리스톤(F. W. Dillistone)은 풀이한다(‘기독교강요’ Ⅳ. Ⅰ. 5).47)   
칼빈의 세 번째는 보이는 교회의 표지(marks)에 관한 해석이다.48)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히 선포되고 또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제정
에 따라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교
회는 존재한다. (기독교강요 4. 1. 9.)
이 표지(notae ecclesiae)를 지닌 교회들은 인종, 공간, 나라, 그리고 문화를 초
월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다.49)
(3) 분리주의자들의 교회론
16세기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의 열풍은 독일의 루터, 취리히의 츠빙글
리, 베른의 파렐, 바젤의 오이코람파디우스, 제네바의 칼빈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러
나 주류 개혁운동에 반대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과격주의 종교개혁이
라고 불렀다. 이어서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50) 과격주의 종교개혁 운동은 주류 운동과 흡사하면서도, 신앙적 근원에 관
한 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51) 칼쉬타느, 비텐베르크파들52), 츠빙글리의 종교
46) Wil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185.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1에서 재인용.
47) F. W. Dillistone, The Structure of the Divine Socie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1), 125-126.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2에서 재인용.
48)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2.
49)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2.
50)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4.
51) John Dilenberger & Claude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New York; Scribner's Sons,
1954), p.58.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4에서 재인용.
52) John Dilenberger & Claude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P58.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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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불만을 품었던 그레벨, 만츠, 브라우로크 및 자틀러 같은 재침례파 사람들
(Anabaptists)이 생겨났다.53) 그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
혁 운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54) 그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콘스탄틴 황제 이전
의 처음 교회를 재연하는 신약 공동체의 회복과 완전주의적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다
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와 기성 교회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분리하는 일을 
실행하였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주류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의인’보다도 더 근원적인 신약의 약속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55) 
라. 현대 교회 시대
이종성은 20세기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와 교회일치와 교회갱신이다.56) 라고 
주장하며 역시 20세기에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
다.57)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있는가? 
한 편이 다른 한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에큐메니칼 운동
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 발언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다.58) 그러나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앞설 수가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그리스도가 임재
하는 곳에 선교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양자를 분리하거나 선후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현존이 그리스도의 임재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곧 선교의 꽃이다.59)
1962년에서 1964년까지 열렸던 제2바티칸 공의회가 2000년 동안의 로마 가톨
릭교회의 신학과 교회론 전개에 있어서 혁명적이라 불릴 만큼의 변화를 촉매한 계기
였다면, 개신교의 신학적 변화는 1910년 에딘버러 회의(Edinburgh conference)를 기
53)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4.
54)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4-235.
55) John Dillenberger & Claude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p.63.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35에서 재인용.
56) 이종성, 교회론 1, 266.
57) 이종성, 교회론 1, 267.
58) 能澤義宣 , 상게서, p.179. 이종성, 교회론 1, 267에서 재인용.
59) 이종성, 교회론 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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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계속되어 온 에큐메니칼 신학의 교회론에서 태동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
적 변신이 교황 요한 23세라는 역사적인 한 지도자의 비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
다면 개신교의 신학적 변혁은 전 세계 교회 대표들과 다양성을 지녔던 여러 교파의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진통하고 모색해 온 ‘의회적’, ‘공동적’, ‘대화적’ 
성격의 공동체 생성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진다. 그러기에 후자는 에큐메니즘에 의한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60)
이종성은 그의 저서 교회론 1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판받고 있는 현실을 검
토하고 그러한 비판은 무근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찰을 통해서 제기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해도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과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서적 근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막 
10:15),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다”(행 10:16-39)에서 찾
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사도들은 일어나 세계를 향한 선교의 첫발을 
옮겼으며 그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1900년 동안 계속되다가 급기야 에큐메니
칼 운동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교회의 역사적 상황
에 있어서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그리
스도의 몸의 확산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61)
현대 교회가 이러한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신앙적 본질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에큐메니칼 운동
은 비본질적 교회 운동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조영엽은 그의 저서 교회론에서 
교회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단체로서 그 
성도들의 몸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터이며 
진리의 기둥으로서 진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2)
오늘날 이 시대는 옛날 초대 에베소교회의 영적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타
락되었다. 불행하게도 금일의 다수의 교회가 배교와 불신앙으로 타락되어, 교회는 하
60)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57.
61) 이종성, 교회론 1, 267.
62) 조영엽, 교회론 (서울: CLC, 2012), 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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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집 진리의 터, 진리의 방파제, 진리의 요새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
다. 그런 교회는 배교와 불신앙의 무리를 쫒아내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상석(high 
seat)에 앉히고 참된 교회들을 무참히 공격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용
기 분발하여 진리의 기둥, 터,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63)
교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때 시대에 따라 교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조금
씩 차이는 나지만 큰 틀에서는 다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된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와 성찬을 나누고 복음적 삶
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또한 그 복음을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전할 수 있는 그리
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내용은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다음 제 2 절의 1과 3에서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 그 성경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제자도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범적인 세계의 공동체들에 대해서도 연
구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교회 공동체성 구비를 위한 이해  
본 절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공동체의 성경적 의미
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성격을 닮은 공동체성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누
어주는 공동체성을 지향한다. 그 사랑이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일
컬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인 교
회의 참된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평화와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
성을 이루었던 에덴동산을 파괴했던 죄 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끝까지 불순종하며 행보를 이어갔던 그들의 후손
들에게 끝까지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셔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
63) 조영엽, 교회론,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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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죄 범한 인간을 위한 거룩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죄 범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그의 구원받은 백성,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
루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에 대하여 모본
을 보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름
길일 것이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다른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제
자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성경적 삶의 실천적 삶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세계의 모범적인 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
체성으로 구비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함에 있어서 귀한 성찰을 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으로 본 절의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한다.  
1. 공동체의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  
있다(요 3:16, 요 4:7-8, 엡 2:4, 엡 3:18~19, 요 15:9, 요일 4:16). 이러한 하나님
의 사랑은 실로 우주적인 아가페64)의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인격이나 반응에 의
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선택에
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데 근거하고 있
으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은 이보다 더 깊고 확고하며 인간의 불순종에도 변함이 없다.65)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신약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타락한 인간들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시대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해 집대성되고 
64) 헬라어로 아가페(Αγάπη)는 사랑을 뜻하며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한다.
65) 김준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서울: 미디어, 2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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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요한복음 3:16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한 번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를 이
루고 있으며(마18:20)66) 이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도 삼위의 사역으로 하나 됨과 동등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을 하시면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심은 삼위의 공동체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창1:26).67)
또한, 예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마태복음 6:18의 “또 내가 네게 이
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떠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통해 인간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36~40은 그 사명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잘 구비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내용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
경적인 올바른 제자도를 구비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고 그 내용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66)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6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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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2. 제자도
예수께서 교회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마 28:18-20)을 통해 제자와 제자도를 이
해할 수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출생의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라
고 빌 헐은 말한다.68)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인가? 원래 성경에서도 제자(Disciple)라는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을 사용한 시대적인 배경과 사용한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
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재래적인 보편개념에서 벗어나 
신약성서적인 의미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의 사역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류구속의 
사역에 참여하여 그 사역을 성취하여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Christian Minister)
로 보고 정의를 하고자 한다. 구약성경의 70인 역에서는 제자라는 낱말의 어떤 분명
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제자란 자신의 스승을 그대로 배우
는 자로서 스승을 계승하여 스승이 하는 일이나 직임을 계승한다는 뜻이 있는 낱말이
다. 육적인 인간이 자신의 자손을 통하여 자신의 대를 이어가게 하듯이 스승이나 기
술자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적인 사역이나 기술의 문화적인 전승을 
성취하기 때문에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라는 의미 이상으로 스승의 사역을 계승 발
전시켜 나가야 하는 계승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69) 
빌 헐은 그의 저서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에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출생의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
이다. 제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요한복음 15:7-17에 묘사되어 
있듯이 열매 맺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게 된다. 모든 나라에서 이
러한 열매 맺는 성숙한 제자들이 생겨나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모든 신자는 제자이며, 제자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서 바
라시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 할 책임을 가지며, 또 그럴 수 있는 
68)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Disciple Making Church), 박영철 역 (서울: 요
단출판사, 1999), 24.
69) 정학봉, 성서적 제자훈련학 (서울; 동서남북, 1993),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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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능력을 부여 받았다. 각각의 신자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며, 전도를 포함하여 열매를 맺으며 순종
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각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기쁨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
다. 요컨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이어야 하는 것이다.70)
 
또한, 본회퍼는 제자도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
다.71) 본회퍼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로서의 제자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도이다. 그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었으니 제자 된 우리 또한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마16:24),72) 우리가 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잘 따를 수가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제자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한 공동체의 삶 가운데 제자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막3:14).73)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온 족속을 제자 삼는 예수의 사역에 일사 각오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도를 무장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 각 지체가 이루어야 할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자도로 구비되어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
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
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존재론의 본질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영성을 갖
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댈러스 윌라드는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제자도로서 하
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성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74)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 
70)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25.
71)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Nachfolge), 손규태,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94.
72)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73)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74) Alan Andrews, ed., 제자도와 영성 형성(The Kingdom Life: A Practical Theology of
Discipleship and Spiritual Formation), 홍병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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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
한 활동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나
라를 알아가게 된다는 말하고 있다.75) 또한, 키스 메이어는 교회 공동체가 제자도를 
구비하기 위한 영성 형성의 과정적 요소로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76) 반면 파울라 풀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적 제자도를 
구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7) 교회 공동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
치신 참 제자도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개인의 영성 형성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이러한 교회 공동체적인 영성 형성의 과정을 통한 제자도를 구축해 나
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개인과 가정, 이웃과 사회, 세계를 향
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3. 세계의 공동체
가. 헤른후트 공동체(Herrnhut Community)
독일 경건주의’운동은 종교개혁과 20세기 사이에 일어난 교회 운동의 하나였다. 
이 운동과 연관되어 등장한 것은 모라비안(Moravian) 교회였다.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가 칼빈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특히 하나님의 주권성과 예정 그리고 성경 중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에서의 감리 교회(Methodism), 그리고 미국
에서의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은 신앙의 내적 경험과 경건에 초점을 두
는 공통점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78) 
경건주의는 스페너를 대부로 삼았던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릴 때부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열렬한 경건주의자였던 그의 가족의 영향으로 경건주의 교
육을 받고 드레스덴에서 공직으로 봉사하던 진젠도르프는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던 모
75) Andrews, 제자도와 영성 형성, 32.
76) Andrews, 제자도와 영성 형성, 166.
77) Andrews, 제자도와 영성 형성, 232.
78) John Dillenberger & Claude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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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아 교도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원래 박해를 피해 고향 모라비아를 떠난 후스
파였는데 진젠도르프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유지를 제공하여 정착하도록 하였다. 그들
은 모라비안인들의 정착지를 ‘주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라는 뜻의 ‘헤른후트
(Herrnhut)’라고 불렀다.79) 
일사불란한 헤른후트 공동체의 소규모의 조직과 그곳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은 스
페너식 경건주의나 심지어 할레의 제도적인 경건주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헤른후트 공동체는 삶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들이 하나
의 공통된 체계로 통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서의 완전한 공동체’였다. 스
페너와 마찬가지로 진젠도르프는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거기에는 교회의 공동생활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소규
모 모임들은 바로 이런 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진젠도르프는 복음 전도와 증거를 위
해서는 농도 짙은 ‘공동체 체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80)
진젠도르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관의 특징은 초교파적이었으며 그가 영향을 입
었던 경건주의의 아버지 스페너보다도 공동체에 대하여 강조를 더하였다. 그는 그리
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중생보다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의 체험을 더 중시
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그의 교회론은 ‘작은 교회’ 유
형을 바탕으로 하였고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유재산 
공유는 옹호하지 않았으나 모라비안인들 사이에 종종 높은 수준의 경제 분배가 이루
어졌고 진젠도르프는 이 운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 전부를 투자하였다.81) 이러한 진젠
도르프의 교회론은 교회 안에서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발전시키고 후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소그룹은 웨슬리의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지나친 종교개혁자의 전통에 이들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사회
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들의 선행을 가리켜 “그들에게는 결
코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는다. 있다 해도 그것은 오로지 자기 사람들에만 해당된다
”82)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웨슬리는 모라비안인들의 정숙주의, 도덕무용론적 경
79)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2002), 181.
80)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2-183.
81)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6.
82) Towlson, Moravian and Methodist (London: Epworth Press, 1957), 24; 장학일, 밴드목회
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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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그리고 만인구원설과 완전한 성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83)
나. 라브리 공동체
라브리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프랜시스 쉐퍼 박사의 개인적인 소명으로 시작된
다. 쉐퍼는 191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태생으로 독일계 미국인이다. 노동자 집안 출
신으로 노동을 많이 했다. 청소년기에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일생을 가늠하는 중요한 체험이었고 후에 라브리 공동체 사역의 기본 방
향이 된다. 프란시스 쉐퍼는 1935년 중국 선교사의 딸이었던 이디스 세빌과 결혼한
다. 노동자 계층의 환경 속에서 자란 프란시스의 통찰력과 이디스의 섬세한 교양이 
어우러져 독특한 능력이 발휘하였으며 이는 20년 후 라브리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84) 
‘라브리’ 라는 말은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라브리 공동
체는 영적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85) 쉐퍼는 1954년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증
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의 피난처로 바꿀 것을 
결심한다.86) 라브리의 생활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흘러가는 편이다. 
오전에는 관심 분야의 공부를 하며 간사들이 돕기도 한다. 오후 노동시간에는 라브리 
생활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한다. 라브리 공동체의 특징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세상
의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87) 라브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
러내기를 바라면서 각자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다.88) 쉐퍼는 지성이 겸비된 신앙을 강조했고 이는 라브리 사역에 반영되었다.89) 
라브리 사역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첫째로 명확한 가르침
이다. 라브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둘째
로 라브리의 가정 사역을 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사회의 가정이 파괴되어가
도 있을 때, 쉐퍼 박사가 부인 이디스 여사의 내조에 힘입어 가정을 개방하여 아름다
83) 장학일, 45.
84) 김준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174.
85) 김현진, 공동체 신학, 484.
86) 김현진, 공동체 신학, 483.
87) 김현진, 공동체 신학, 484.
88) 김현진, 공동체 신학, 485.
89) 김현진, 공동체 신학,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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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가정생활을 보여 준 열린 가정 사역에 라브리는 그 기초를 둔다. 셋째로는 공동체 
사역이다. 한 개인에 의해서만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되고 잘 훈
련된 많은 간사와 함께 라브리 사역이 수행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이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 배경을 가진 라브리 공동체는 쉐퍼의 사후 그의 사상과 삶을 
이어받은 그의 자녀들과 후예 간사들에 의해 미국 등 5개국에 6개의 지부를 두고 그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90) 
라브리 공동체는 가르침과 삶이 조화된 사역의 내용91)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
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사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에
게 좋은 교훈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아니고 다
양한 각계각층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심화된 성경적 제자도의 훈련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고 할 수 있겠다.92)
다. 유촌 병원 공동체93)  
유촌 병원은 설립된 지 약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이상적 기독교 공동체이다. 
설립자인 김 원장은 한국에서 외과의 전문의로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크리스천 의료인
이다. 그는 유년시절 경상도 조그만 시골 지역에서 자랐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크리스천이 되었다. 유년 시절의 그
의 신앙심은 특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매우 강하여서 매주 새 친구
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미래의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종으로 키워내셨음을 알 수가 있다. 한국에서 
크리스천 의료인으로 활약을 하던 중 김 원장은 어느 날 건강에 심각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었다. 그는 말기 암으로서 생존 기한이 6개월이라는 암울한 선고를 받았다. 그
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인생의 심오한 결단을 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남은 6개
월을 병상에 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세계 선교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하였다. 그것
90) 김현진, 공동체 신학, 491-492.
91) 김현진, 공동체 신학, 485.
92) 김현진, 공동체 신학, 491.
93) 중국에 있는 기독교 의료선교 공동체로서 소개 내용은 2014년 필자가 방문하여 연구 조사
한 내용임. 연구 자료는 예배를 통한 김 원장의 간증 내용을 발췌하거나 인터뷰를 통하여 간
추린 내용과 현지 병원의 입원 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을 간추린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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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의 유년시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았던 영혼구원의 파수꾼으로서의 
당연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된 귀결인지도 모른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중국으로 갔다. 가정의 아픔을 안고 단신
으로 중국의 모처에 도착을 하게 된 그는 기약 없이 동네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의 의료적인 지식과 믿음의 기도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나갔
다. 그가 주로 치료했던 사람들은 각종 피부 질환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치
료 효과의 소문을 듣고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 왔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하다가 성 다미엔 신부처럼 아예 나환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를 일부러 찾아가
서 치료를 해 주고 복음을 나누었다. 그러한 동네는 가난하고 문맹도 극심하여 젊은 
청년들도 학문을 접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역에
는 점점 그를 돕고 그의 신앙에 동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많은 젊
은이가 그를 돕다가 그의 신앙에 감화를 받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의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제자훈련의 실체가 그에게는 있었다. 
동행하는 삶으로서 그는 크리스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를 따르는 자
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의료 기
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몰려드는 환자들을 그가 혼자서 감내해 내기가 벅
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료 지식을 양방과 한방을 병행해서 가르쳤다. 간호사들도 키
워냈다. 보조 의사도 필요했고 간호사들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
도 한방의 약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명실공히 양,한방의 유능한 의술인이 되었다. 지금 
설립한 병원은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이 알려져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병든 목회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
이다. 일반성도, 일반인들, 현지인들 할 것 없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의 특이한 
치료법으로 불치의 병들이 호전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는 또한 신학도 
공부하였다. 그의 그러한 내용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사하는 공동체들에게 영
의 양식을 먹이고 영적으로 성숙게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초창기 순회하며 
병자를 돌보던 그는 이제 그 사역이 넓어져서 모 지역의 한 곳에 정부로부터 부지를 
허가받아 병원을 설립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빈자들을 돌보고 활
동하였던 의료적인 공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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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그의 병도 고쳐 주셨다. 
병원 부지 안에는 여러 성격의 공동체 기관이 함께 존립한다. 환자를 보는 진료
소, 수술실, 입원실, 식당, 의료인들 기숙사, 한의과대학, 학생기숙사, 운동장과 유일하
게 정부로부터 공식적 예배 허가를 받은 예배당이 함께 있다. 이들의 생활은 성경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다. 거의 유무 상통적 생활이다. 병원에서의 수입으로 모든 직원
의 수입은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너무 많이 받는 사람도 없고 너무 적게 받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나 식당 근무자나 경비나 원장이나 거의 차이가 
없이 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 재정이 부족하면 모두가 궁핍해지고 병원 재정이 
나아지면 모두가 풍족해지는 것이다. 오랜 국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
의 생활 방식은 자본주의의 경쟁주의에 물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대체로 자족하며 살
고 있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물질적 가난
함이 심령의 가난함도 이루어 오히려 그 안에서 평온함이 느껴지는 곳으로 그곳을 방
문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각성을 갖게 한다.  
유촌 병원 공동체의 특징은 진정한 제자도와 성경적 삶을 이론과 인식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이념과 제도가 실패한 기독교적 유토
피아적 삶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곳 공동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
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과 거의 유사하리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는 거의 유무상
통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가운데 복
음의 증인이 되어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가의 제도적 정책으로 인해 보다 안정
적인 신앙의 자유가 결핍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더 깊고 폭넓은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부자유함이 타락하지 않
는 신앙으로 더 굳건히 안내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곳은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여정이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이루게 한 귀한 교회 공동체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성전 건물로 불리는 ‘쉬나고게’나 회중으로 불리는 ‘에클레시아’나 모두 다 중요
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에클레시아’적 개념이 더 우선될 것이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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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적 개념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건물 개념의 교회란 아무 의미가 없을뿐더러 진정한 교회로서의 영향
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한 교회 
공동체성의 연구에 대해 본 장에서 그 성경적 의미를 연구하였고 그것을 성경 속에 
나타난 제자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제자도로 구비될 때 복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대 교회들은 보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성을 잘 구현해 나가기 위해 교
회 안의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교회는 이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성을 보다 더 견고히 확립해 나갈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제 3 장에서 교회 소그룹의 여러 측면을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
은 본 연구에서 교회 안의 소그룹 활성화와 특히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를 추구하
는 데 있어서 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2 장 교회의 이해를 통한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올바른 구현을 숙지하
는 것이 본 연구 5 장의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성이 구현되는 교회 소그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소그룹은 그것이 소규모라 할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이
다.94)




교회의 본질인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존재
하는 소그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먼저 소그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그룹이란 말 그대로 
소규모의 공동체를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에게도 적용돼 인간은 하나님의 공동체
성을 본받아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본적 인간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교회 속에서도 적용돼 교회 공동체는 영적 가족을 이루
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연구와 초대 교회의 소그룹을 연구하
여 교회 속에서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
고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장의 연구는 역
사 속에서의 소그룹을 연구하여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 안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소그룹 사역의 이해
소그룹의 생성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창
조사역과 인간을 향한 구원사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에 이르게 된 이 소
그룹을 통하여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서 삼위의 공동
체성을 나타내 보여 주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기
본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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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동체를 구현하시고자 하였다. 그러나 죄를 통하여 그것은 깨어졌으며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한 소그룹 사역의 통합적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것은 소그룹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인
간의 소그룹 공동체, 신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한 소그룹 공동
체, 초대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였던 가정 교회 등을 통하여 소그룹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해 나가고자 한다.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
는 교육 환경을 말한다고 옥한흠은 그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말하고 있다.95) 
오늘날에서는 소그룹의 필요성과 적용성이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서 공유되고 있다. 그것은 급변해 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그룹의 요청과 
적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인류사회에 있어서 종
교,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적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창 1:26)(창
2:18) 최초의 인간 공동체를 만드셨다(창2:22).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 됨을 이루며 
살게 하셨음을 창 2:24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의 정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소그룹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복수 개
념의 소그룹이면서 또한 그 소그룹은 아름다운 하나가 됨을 이루어 내는 단수 개념의 
소그룹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격과도 유사하므로 성경에
서 말하는 소그룹의 개념, 즉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소그룹은 신적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소그룹 공동체의 최초의 모형이 되는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신적 공동체로 살도록 하시며 또한 그와 소그룹의 
9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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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타
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 구원사역의 역사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
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에까지 이어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이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의 성경적 모
든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소그룹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교회 안의 교회의 본질인 
소그룹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또한 인간과 소그룹의 관계를 맺으신 창조 시대로부터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하나로 경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그때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인간이 이루
어야 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될 수가 있겠다. 
2. 구약의 소그룹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1장 26절이다. “하나님이 이
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부들과 초기 신학자들에 의해 거의 일치하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96) 하나님은 ‘우리’로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소그룹 공동체로 존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
님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다. 삼위들(three person) 간에 언약적 관계로 인하여 하나
가 되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다.97)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다른 구성원들, 즉 내적
으로 교통하시는 그룹으로써 인간이 그룹을 통한 내적 교통 가운데 존재하도록 지우
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지으셨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집단과 집단이 어울리도록 분부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처음부터 인간 공
동체와 상호 연관된 공동체로 존재하였다. 대화와 공동체의 세 가지 영역들은 태초부
96) 천사무엘, 성서주석: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67.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
회가 산다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27에서 재인용.
97)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27.
36
터 세워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룹과 인간의 그룹 간에(상호 영역) 이러한 영역들
이 존재했던 것이다.
인간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
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공동체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인간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 여자들을 배제한 남자들, 또
는 남자들로부터 고립된 여자들만 함께 있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
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인간 공동체를 명령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남자와 여자는 함
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지음 받은 것이다.98)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이러한 인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창 3:7-8). 그리하여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보면, 깨어진 공동체적 관계
로 인해 폭력, 살인, 전쟁 등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병든 소그룹들이 생겨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창 6). 이러한 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은 첫째로 하늘 공동체와의 관계 단절이며, 둘째로 인간 공동체의 파괴이며, 셋째
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파괴이다.99)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속적 손짓이 없었더라면 인간 공동체는 영원히 
사유화되고, 깨어지고,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축소된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인 소
그룹은 깨어진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공동체가 친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하시고 완성하셨다.100)
98) G.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ve Approach), 김선일 역 (서울: SFC 출판부, 2007), 28.
99) 문효식, “창조계시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연구,” 국제신학 5 (2003), 239-240. 이광수, 소
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29-30에서 재인용.
100)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30.
37
3. 신약의 소그룹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의 지도자를 세워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그런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 없었다. 
이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워줄 참 지도자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그룹에 함께 모이게 했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케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구현하려 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을 불러서 그룹으
로 만드신 것을 보면, 이 그룹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
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즉 그들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그룹의 
공동체가 모이는 일을 전략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101)
신약의 대표적인 소그룹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의 사역의 중심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함께 모이게 했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과 함
께한 이 소그룹의 공동체가 바로 지상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다(막 
1:15). 이 새로운 공동체는 지상의 왕이나 지도자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
가하시는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지배되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러한 규칙이 지상에
서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102)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한 삶을 통하여 전수되어 
질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들과 늘 동행하였
고,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철저한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 삼았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적었으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욱 많았다.103)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개인 접촉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
101)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60-61.
102)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33.
103)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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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함께 지내고, 함께 다니셨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열두 제자 그룹과 지속적이면
서도 완전한 인간적 만남을 나누며 지내셨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실 때도 열두 명의 제자와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함께 사역하셨
다.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 그룹들과 함께하시며 그들과 함께 소그룹의 공동체를 만드
셨던 것이다.104)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신 이러한 신앙
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그룹 운동을 통해 형성돼야 할 성경
적 올바른 제자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누가는 신약에서 ‘제자’란 용어에 대하여 열두 제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형제들, 하나님 백성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로써 교회의 특
별한 소수에게만 국한 시키거나 열두 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시키는 개념을 어느 정
도 배제할 수 있다.105) ‘제자’에 관한 용어적 의미는 누가복음에서와같이 사도행전에
서도 ‘믿는 자’들과 ‘제자들’은 동등한 집단을 지칭한다.106)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
르쳐주신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를 통해 전수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영향력은 점차 많은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으
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비해야 할 신앙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헬라 사회의 제자 관념 속에는 추종자(Follower), 섬기는 자(Servant), 견습생
(Apprentice), 학생(Student), 기술 전수자(Receiver)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낱말은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학생’이라는 말
과 동의어이며,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스승의 가
르침을 받거나 혹은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유사어로는 도제, 문인, 문제라고 했
다. 그러므로 제자의 단어적 의미는 ‘배우는 자들’ 혹은 ‘따라다니는 자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제자의 어원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제자이다.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훈련을 받아 제자 
104)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62.
105) Bill Hull, The Disciple-Making Church (Grand Rapids, Mich.; Fleming H. Revell,
1990), 18.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62-63에서 재인용.
106) Michael J. Wilkins, 제자도(Following the Master), 이억부 역 (서울: 은성, 1995),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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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이 소그룹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에
게 배우고 따르려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과 행동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107)
닐 F. 맥브라이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그룹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잘 요약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108) (1)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의 사역을 소그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마 4:18-22, 눅 6:13-16). (2) 예
수께서는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사역 모두에 활동적으로 임하셨다. (3) 예수의 사역
은 소그룹 사역에서 시작하여 무리에 대한 사역으로 발전되었으며, 또한 무리에 대한 
사역이 소그룹 사역으로 나아갔다. (4)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그룹과 함께 보
내셨다. (5) 소그룹 인도자로서 예수께서는 조직을 형성하기보다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핵심적인 사역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6) 예수께서는 소그룹을 활용하여 영적인 지
식과 삶의 행동 양식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셨다. (7) 예수께서는 지도자 훈련을 위해 
소그룹 사역의 방법을 활용하셨다.109)
이 열두 명은 처음에는 사도라 불리었는데, 이것은 보통 “배우는 자들” 혹은 “따
라다니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영향을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예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제자들”(추종자들, 학습자들, 도제들), “그리스도인”(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하나님을 위해 따로 준비된 성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복
종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를 본받아야 했다. 배우고 따르는 이 소그룹의 지도
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과 행동을 이끌어 주었다. 또한, 예수님은 열두 명을 사
도로 임명했다. 사도란 “파견된 사람”이다. 이 단어의 어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을 따르도록 소그룹을 부르셨으며, 나중에는 나가서 
사역하라고 시키셨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열두 명의 그룹은 제자의 신분에
서 사도의 신분으로 상승했다. 신실한 소그룹의 인생 여정에는 성장, 변화, 그리고 사
역으로의 발전과 같은 과정들이 포함된다. 선교는 언제나 배움의 완성이다.110)
107)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63.
108)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Small Groups), 내비게이토 출판부 역
(서울: 내비게이토 출판사, 1997), 17-20.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34에서
재인용.
109) Macbride, Neal F., 소그룹 인도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7), 17-20. 이광수, 소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34에서 재인용.
110) G. W.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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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대 교회의 소그룹
소그룹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하는 삶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모이는 그룹의 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
지 뚜렷히 엿볼 수 있다. 그룹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들을 인도하
고 지도할 때만 존재했다. 그러나 그룹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자 생명력도 끊어졌다. 오
순절에 예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뿐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그룹을 찾아오셨다. 이
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룹이 다시 모이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부활과 오순
절 이후에야 열두(열한 명)제자의 그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부
활과 오순절을 경험하고 다시 모여 구성된 이 소그룹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열두 제자들이 장기간 함께 협
력할 수 있던 원천은 사람들의 모든 모임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공통적인 
가치관과 목표와 관계 정립이 그 모임을 끈끈하게 엮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 그룹의 응집력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 외에 그룹을 융합한다는 그 어떤 가치관도 정체성 위기에 다다를 때 그룹을 
지탱시켜주지 못한다.111)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룹 이야기와 공동체적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의 감독과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112) 그들이 시작한 새로운 그룹 
공동체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얻은 경험과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훈련할 것을 필요로 했다.113) 이 훈련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고 표현한다.114) 누가가 “집중적
으로 확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심을 다하여”라는 뜻을 지닌 
의미로 “전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앞의 네 가지 행동은 중요한 그룹 훈
련임을 알 수 있다.115) 교회가 정규적인 모임을 열심히 갖는 것은 핵심적인 훈련이
다.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다음 네 가지 중요한 훈련을 일관되게 실천할 
111)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87.
112)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4.
113)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4.
114)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4.
115)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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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16)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 훈련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함께하는 삶이었
다.117) 모든 토론과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의 중심이자 근원되신 예수님의 삶을 강조
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information)를 얻게 하는 데 애쓰기보다는, 예수
님처럼 삶의 관계를 형성(formation)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가졌다.118) 둘째, 공동체 훈
련이다. 공동체는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로 바꿀 수 있다. 사도행전
에서 코이노니아란 인간 관계의 모든 면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의도는 사랑(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의 법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삶의 진
수는 화해를 이룬 관계의 떠오르는 실체로 이해했다.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과 삶을 
전하는 곳마다 인간 공동체를 세웠듯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해를 이루고, 관계적이며, 인간 공동
체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파하며 몸소 실천했다.119) 그리스도의 공동체 훈련
에는 말씀의 권위(가르침 또는 교훈, didache)와 성례전(공동체 또는 코이노니아, 
koinonia)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말씀”은 실제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공동체)이라는 실존적 의미를 간
과했지만, 본회퍼는 매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기독론의 필요성
을 부각시켰다. 예수님은 오직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밝히 드러나신다.  
성례전이라는 단어는 “둘 사이에 서로 기여를 하겠다는.....확고한 서약”이다.120) 
성례전 사상에 담긴 언약적 뿌리는 공동체의 훈련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두 사
람 이상이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상호 헌신하는 자세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
스도께서 참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그룹 훈련은 그룹에서 “떡을 떼는” 구체적인 성례전을 통해 완
전한 통합을 이룬다.121)
116)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6.
117)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7.
118)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8.
119)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58-359.
120)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New York: World Publishing, 1970), p.1252.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530에서 재인용.
121)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0-361.
42
셋째, 떡을 떼는 훈련이다. 초대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에서는 의도적으로 떡을 
떼는 훈련을 하는 일이 기본이 되었다. 떡을 떼는 목적은 인간 공동체의 본성 및 존
재와 관련되어 있다. 교회에서는 함께 떡을 떼어야 한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자들을 모았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열두 제자와 떡을 떼셨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소그룹이 
예수님과 함께한 집에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집에서 떡을 떼는 훈련을 사도들이 반복
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의 공간과 정신을 지속적
으로 재현하기 위함이었다. 초대 교회가 떡을 떼는 일을 한 것은 그들이 가정에서 소
그룹으로 모인 것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의 기념과 
재현을 자신이 떡을 떼는 일과 연결시켰다. 유월절 만찬은 원래 소그룹 집안 행사였
다. 주의 만찬은 출애굽 이야기와 연속성을 갖고 있는 집안 행사였던 것이다(출 12; 
눅 22:7).122)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식사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식사의 신학적이며 기독론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소그룹 모임
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소그룹의 의도와 하나 됨, 성숙을 
가리키는 척도이다. 그리고 모든 식사의 공동체적 실체와 가치는 주의 만찬이 갖는 
정신과 훈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123) 음식을 나누는 일은 친밀함과 사랑이 넘치
는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식사 시간을 남용하는 것은 모든 식사 때마다 좌정하
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124) 넷째, 기도의 훈련이다. 기도의 훈
련은 다른 그룹 훈련에 방향과 의미를 가져다준다. 이 기도훈련은 전적으로 그룹 훈
련이었지, 개인 훈련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긴 했
어도(눅 11:1- 4), 그들의 기도훈련은 다락방에서 공공 기도를 드리기까지 만족을 못 
주었고 열렬하지도 않았다. 열두 제자가 백 명가량의 사람들과 모였을 때, “마음을 같
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행 1:14).125)
초기 가정 교회에서 했던 네 가지 소그룹 훈련은 서로 함께하는 삶의 얼개를 이
122)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1.
123)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3-364.
124)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4.
125)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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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것이다. 사도들은 코이노니아, 떡을 뗌, 기도의 성격과 의미를 가르쳤다. 나눔의 식
사는 공동체의 실체요 심장이 되었다. 그리고 기도는 공동체를 아바 하나님과 성부의 
친밀함 속에 자리 잡게 하였다. 네 가지 훈련은 열두 제자와 함께한 예수님의 생애와
의 역사적 연관성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이는 열두 제자와 함께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 내려온 것이다. 예수님의 네 가지 훈련을 실천하는 교회는 그들 가운데 예수
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열린 소그룹이 되었다.126) 
제 2 절 소그룹의 중요성
본 절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인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오
늘날 교회에 적용할 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소그룹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장이 되면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수가 있다. 소그룹이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
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요소로서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는 ‘교회다움’이라는 저
서에서 복음과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의 교회는 이러한 복
음으로 무장된 소그룹으로서 성경적인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여 모범적 복음적 공동체
의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다 함께 성전에 자주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나눈 것과, 보다 더 친밀한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들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화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
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소그룹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복음 중심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 중심이 되고 선
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 이러한 말씀 중심이 되어 
성경적 올바른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갈 때 땅끝까지 선교해야 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
체성의 소명도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소그룹이 
말씀 중심적이 되고 올바른 정체성과 사도성과 공동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올바른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는 소그룹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6)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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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이 절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소그룹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또한 올바른 정체성, 사도성, 공동체성의 확립에 대하여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1. 현대 사회 속에서의 소그룹의 역할
옥한흠은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모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소그룹을 애용하신 점에서 선구
자적인 위치에 계신다. 그는 제자들과 보낸 3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소그룹
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계신다. 왜 그가 소그룹 형식을 선택하
셨는지 직접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
은 모임으로 구성된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 처음 생긴 예루살
렘 교회는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 함께 성전에 자주 모이기도 하였지
만,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곳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그룹에서였다(행 2:42, 46).127)
20세기에 들어와 소그룹 운동은 일종의 유행병처럼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운동은 교회 안에서보다 일반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신 병
원, 형무소, 사회 단체, 교육계 등에서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상담을 하며 사회 활동
이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소그룹 단위의 형식을 이용하는 일이 점점 두드러지기 시
작했다. 일각에서는 소그룹이 현대인의 내면에 숨기고 있는 강한 정서적인 결핍을 어
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한다.128) 
이러한 점들은 오늘날 고독을 이기지 못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지 안정된 소속
감을 얻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 동기가 되
었다고 본 것은 현실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견해가 아닌가 한다. 
12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239.
12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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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의 역할 
현대 교회가 자연히 이런 추세에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더라도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데 있다. 비대한 조직체로 석화되는 교회 
현실을 앞에 놓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는 소그룹 정신을 외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129)
먼저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인 소그룹이 성경적인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기 위
한 요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이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교회
가 사는 것이다.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는 교회다움이라는 저서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중심으로서 복음과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130) 첫째,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131)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영적 체
험은 진정한 기독교적 체험이 아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비
롯돼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132) 따라서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 중심과 선교 중심이라는 뜻이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
하여 존재한다. 
둘째,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이다.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
적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는 이 대화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계신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심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개별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드러내야 한다(창 1:27). 창세
12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241.
130) Tim Chester, Steve Timmis, 교회다움(Total Church: A Radical Reshaping around
Gospel and Community), 김경아 역 (서울: IVP, 2012), 28.
131) Chester and Timmis, 교회다움, 33.
132) Chester and Timmis, 교회다움,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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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장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인격은 관계적 용어로 정의된다. 하나님
은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인격들(persons-in-community)이시다. 인간의 인격 역시 
관계적 용어로 정의된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속한다. 내가 그리
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는 의미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
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적 삶은 당연한 것
이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때로 혈연관계도 뛰어넘는다(마 10:34-37; 막 
3:31-35; 눅 11:27-28).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몸에서 떨어져 나
간 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133)
아이스노글은 그의 저서 소그룹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에서 오순절 이후 예루
살렘 교회는 공동체들이 상호 의존하며 서로 연결되는 모체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들은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확
산되어 나갔다고 말하고 있다.134)
초기 교회의 성장은 한 번에 한 그룹씩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많은 도시에 
갑작스럽게 소그룹 단위의 가정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머지않
아 소그룹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의 알려진 세계 끝까지 퍼지게 되었다.135) 
교회는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눈 핵심 지도자들 간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것이다. 모든 소그룹은 다른 모든 소그룹과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스도를 중심
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공동체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은 제자들의 숫자
를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이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였다. 모든 제자는 상호 연결된 그룹들의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돌봄을 통하
여 몸과 영혼이 성숙된다.136)
133) Chester and Timmis, 교회다움, 55-56.
134)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88.
135)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89.
136)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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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체성의 확립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을 이루는 소그룹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적은 인원이 모
여 개인적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소그룹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는 가운데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모
임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미흡하거나 신앙의 형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모임을 갖
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
체에 소속된 소그룹 속의 개인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그룹 속에 초청되어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크
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하며 또한 기존 소속원들도 그들의 이러한 정
체성이 확실치 않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이들에게 확고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건전한 가이드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 성
경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를 잘 말해 주어야 한다. 
이 복음에 대하여 김세윤은 그의 저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
라 선포에 있어서 네 가지 전제, 즉 창조 사상과 타락 사상과 언약 사상과 종말 사상
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37)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는 것은 창세기 1:1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나 본체는 하나요, 권능
과 영광은 동등이시며(요일 5:7-8, 마28:19), 사역은 각각 달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라는 말씀에서 삼위를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보혜사 성령의 
각 역할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는 영원 자존성(출3:14-16, 시90:2), 
영원 불변성(히13:8, 약1:17, 딤전1:17), 절대 무한성(용11:9, 욥37:23), 무소부재성
(시139:7-10), 전지전능성(마6:8, 욥42:2, 창18:14, 렘32:17, 막9:23, 눅1:37) 등이 
있다.138)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창1:27)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
13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5), 30-44.
138) 이드로, 기독교신앙입문 (천안: 갈릴리서원,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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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단으로 인한 타락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는 깨어지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
고(창3:6) 그것을 따먹게 됨으로써 원죄의 근원을 만들어 놓았으며 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과 영원한 아가페적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요한복음 3:16의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고, 예수는 자신이 바로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존재라
고 주장한다고 김세윤은 말하고 있다.139) 또한, 그는 복음의 언약 사상에서 언약이란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
이라고 했다. 구약의 언약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
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
시기를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등이 갈파하였듯이, 이스라엘을 통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다.140) 이러한 내용에서 소그룹에 
속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
한 구속사적인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숙지를 해야 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
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는 그분
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가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종말적 내용에 관한  종말 사상
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가 우리에
게 명하신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
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라는 미션을 우리의 삶 가
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야 할 것이다. 
13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40.
140)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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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소그룹의 개개인은 이제 세상 속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재생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하여 폴 스티븐스는 그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에서 세상 속 하나님
의 백성의 삶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41)
4. 사도성의 확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성경 말씀에서 사랑의 두 계명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하
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라”(마 22:37-40). 또한, 이러한 삶의 자세로써 성령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오직 성령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
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하신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의 자발
적 의무와 책무가 되어야 하며 그 복음전파에 대한 사도성은 곧 모든 기독교인의 신
앙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8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유지하기
가 힘들다. 그것은 우리가 원죄를 타고 태어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살면서 자범죄를 
많이 범하고 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에게 이르렀느니라”라는 로마서 5:12의 말씀에서 원죄를 알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에서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142) 로마서 6:6은 다음과 같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우
141)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
울: IVP, 2012), 200.
142) 에배소서 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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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의 죄악 된 습성의 생활을 벗어나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
해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143) 
우리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중생
하게 되며 참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다. 우리가 복음의 사도성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
운데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론적 복음제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내적 신앙적 토양을 먼저 건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
선적이다.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각각 
하나님의 백성과 개인 속에서 이러한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연히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구원의 
확신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옛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복
음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역사 속에서의 소그룹
앞 절에서 소그룹의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역사 
속에서의 특징적인 소그룹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의 성공회의 ‘신도회’
와 스페너의 ‘경건한 모임’과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형제단’,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속회가 대표적인 소그룹들이었다. 이러한 소그룹들은 경건주
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교권화, 제도화되면
서 교회의 본질인 교회 공동체성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
회의 상황에 대해 개인적 신앙체험과 초대 교회의 교회 공동체성을 갈구하는 운동들
이 경건주의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
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구현되었다.144) 스페너에서 시작돼, 진젠도르프와 웨슬리로 이
어진 이 운동은 현대 교회의 셀 교회로까지 발전케 되었다. 
143) 에배소서 5:15-18.
144)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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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도회(Society) 
다른 유럽 나라와 달리, 영국의 종교 개혁은 시민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황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교리와 신학의 논의가 중심이 아니라 정치와 교회법에 관
한 것이 중심이었다고 고현봉은 그의 저서 간추린 교회사에서 말한다.
영국교회는 영국 종교개혁 이전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토착교회에서 출발한다. 
지역적인 특성과 이교도들의 침입으로 영국의 토착교회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발
전했지만, 대체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지배와 영향 하에서 성장하였다.145)
개혁과 관계된 헨리 8세는 어느 정도 새 교육을 받았으나 개혁에는 반대하였으
며 교황 레오의 부탁으로 루터의 저서를 금하였다. 하지만 중혼 문제로 인하여 교황
과 충돌이 생겨, 헨리 8세는 교황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고 수도원을 폐지하며, 국왕이 
영국교회의 최고권을 가졌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종교 개혁은 정치적이요 신앙의 내
용에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146) 헨리 8세와 로마교황청의 싸움 또한 비록 그
것이 헨리 8세의 가정적인 문제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영국민족의 이해관계에 반하
는 외국 권력의 요구와 법률과의 싸움이었다.147) 그러므로 영국 성공회의 탄생은 독
일이나 스위스의 개혁운동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대륙의 종교개혁은 교회를 교
황권에서 탈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운
동인 것과는 달리, 영국 성공회는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켜 법적으로 영국 국
왕에게 귀속시켰다.148) 이것은 영국 성공회가 국가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장학
일은 그의 저서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독특한 과정을 통하여 영국 성공회는 로마교회의 전통적 권위와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혁의 물결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상반된 사상적
인 침입 사이에 일차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유로 성공회는 중용을 지향하게 되었다. 성
공회의 사제로서 철저히 신앙훈련을 받은 웨슬리가 전통을 강조하고 보편교회의 중요
성을 잃지 않는 동시에 항의와 개혁의 정신을 과감히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145) 김만기, 영국교회의 역사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9. 장학일, 밴드목회
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32에서 재인용.
146) 고현봉, 간추린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22-123.
147) 김만기, 영국교회의 역사와 신학사상, 59.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33에서 재인용
148) 이종성, 교회론 1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208.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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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공회의 형성배경과 신학적 풍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149)
신도회로도 불리는 영국 성공회의 소사이어티(Society)는 오늘날의 개교회의 회
중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영국 교회(Church of England)의 목회자가 새 교인들의 영
적 지도와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영
국 교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회중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박영철은 그의 저서 셀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의 신도회 운동(the religious society movement)은 1678년경 세인
트 클레멘트 데인스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안토니 호네크(Anthony Horneck)의 영
향을 크게 받았다.150) 호네크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경건한 삶을 권고했으며, 몇몇 '청
년 신도회‘(Society of Young Men)를 지도하면서 그 모임의 규칙을 정하고 문서화하
였다.151) 그에 의해 신도회의 회원은 16세 이상, 영국 성공회 교인으로 정해졌으며 
그들의 모임에서는 논쟁이 될 만한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삼가고 교회의 치리나 
국가의 치리에 관한 토론도 삼가야 했다. 신도회 회원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
한 헌금을 함으로써 실천적인 경건을 훈련하였고 그 헌금을 취급하기 위해 두 명의 
청지기가 선발되었는데 이것은 강력한 평신도 리더쉽의 시발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
도회 운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152)
이렇게 발전하던 신도회는 1698년경 조지아 우드워드(Josiah Woodward)에 의
해 체계가 잡혔으며, 그에 의해 신도회의 목적이 자기 반성을 통한 완전과 성결의 추
구를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153) 영국 성공회의 신도회는 이렇게 개인
의 경건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실천적인 경건을 장려하였
고 그 영향력은 후에 웨슬리를 통하여 신성회와 소그룹 공동체인 속회에 영향을 주었
다.
149)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33-34.
150)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34.
151) Howard A. Snyder, 성령의 표적(Signs of the Spirit),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222.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34에서 재인용.
152) Anthony Horneck, Several Sermons upon the Fifth of St. Matthew: Being Part of
Christ's Sermon on the Mount Two Which Is Added. The Life of Author, by Richard, Lat
e Lord Bishop and Wells, vol. 2. 3d ed. (London: Jer. Batley, 1717), 8-10. 장학일 밴드목회
의 이론과 실제, 35에서 재인용.
153) David Lowes Watson, 웨슬리와 속회(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한경수 역
(인천: 성서연구사, 198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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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건한 모임(Collegia Pietatis)
근세사에 나타난 공동체 운동으로 경건주의의 공동체 운동을 들 수가 있다. 경건
주의는 당시 신학자들의 교리주의와 철학자들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17-19세
기의 두 세기에 걸쳐 세속화된 기독교의 상태에서 기독교의 본질과 참된 교회를 회복
하려 했던 운동이었다.154) 경건주의는 이성의 시대에 대한 도전이었고 형식주의와 행
위 없는 신조들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나타내도록 하는 개인의 경건성을 추구하였고 선행을 통한 실천적 경건을 추
구하였다. 경건주의는 성경 중심적 도덕주의, 인간의 죄악에 대한 예리한 감각과 그리
스도를 통한 용서, 개인적인 회개, 기도와 헌신의 실제적인 거룩성, 이웃의 필요에 대
한 따뜻한 관심, 찬송에서 영감과 정감어린 감정의 충만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155) 이러한 경건주의는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공동체
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운동을 양성하게 되었다. 
루터로부터 웨슬리에 이르는 16-18세기의 적극적인 소그룹 운동은 경건주의 운
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스페너(1635-1705, Philip Jacob Spener)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156) 스페너는 교회를 ‘특성 방식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 또는 집회’로 
봄으로써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공동체, 백성, 몸으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강
조하였다. 그는 신자들이 “하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Gemeine)가 된다”고 
말하였다.157) 
1669년, 스페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격려하며 
훈련하는 것과 이를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상호 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1670
년 상호 교제와 돌봄이 있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은 ‘꼴리기아 피에타티
스’(collegia pietatis: 경건 모임들)로 불렸으며 이 모임은 주일 오후 스페너의 집에서 
모였다.158)
154)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171-172.
155) Clyde L. Manschreck, 세계교회사(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World), 심창섭. 최
은수 역 (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430.
156) 박영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 2013), 213.
157) 김현진, 공동체 신학, 173-174.
158) D. Michael Henderson, John Wesley's Class Meeting (Nappanee, IN: Evangel
Publishing House, 1997), 51. 박영철, 셀교회론, 213-2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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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스페너는 상호 사역과 성장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정 모임
을 가지고 주 중에 두 번 모이는 이 모임은 처음에는 주일 설교를 토의하거나 경건서
적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토의를 주로 하게 되었으며 이때 빠질 수 있는 상호 간의 
간섭, 논쟁, 자기 자랑 등을 견제하기도 하였다.159)
이러한 스페너의 소그룹 ‘경건한 모임’이 주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그룹 
형태가 ‘작은 교회’로서 초대 교회 공동체성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모라비안 형제단(Moravian Unitas Fratrum)
모라비아파 교회는 보헤미아의 기독교인들로서 후스의 일파를 말하며, 그 본국 
이름은 “동포 교단”이었다. 종교 개혁 당시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 크리스천 다윗의 
인솔로 1727년 이후 7년간 삭센에 이주하게 되었고 이때 백작 진젠돌프가 이들을 환
영하였다.160) 모라비안 교도는 중세 말 존후스의 후예들로서 형제들의 연합(Unitas 
fratrum)을 형성하여 신앙을 성장시켰다. 18세기에 이르러 헤른후트(Herrnhut: 주님
의 파수꾼)에서 형제들의 연합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는 17세기 독일의 스페너를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61) 
18세기에 이르러 새로워진 형제들의 연합은 진젠도르프(Count 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에 의해 이루어졌다.162) 그는 드레스덴
(Dresden)에서 출생하였는데 삭센공국의 대신이었던 아버지는 일찍이 죽고 어머니는 
재가하여 조모와 숙모 손에 양육 받았다. 두 분이 다 경건파로 진젠돌프는 어려서부
터 경건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던 인물이었다.163) 그는 할레에서 공부하였는데
(1710-16), 그동안에 경건주의에 큰 감화를 받았으며, 항상 경건주의의 관점에서 기
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였다. 1722년 박해를 겪고 있던 보헤미아의 형제회가 그의 초청
을 받고서 삭소니에 있는 그의 영지 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맨 처음에 진젠도르프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신앙심과 천부적인 지도자적 자질
159) 박영철, 셀교회론, 214.
160) 고현봉, 간추린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40.
161) 박영철, 셀교회론, 215
162) 박영철, 셀교회론, 215
163) 고현봉, 간추린 교회사,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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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해서 급기야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164) 이들 보헤미아형제회는 본래
적인 출신지를 따라서 “모라비안”(Moravian)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진젠
도르프의 영토 내에 있는 헤른후트(Herrnhut) 마을에 그들의 정착촌이 성립됨으로 인
해 “헤른후트파”(Herrnhuters)라고도 불리게 되었다.165) 이 공동체는 교제와 훈련을 
중시하였다.
진젠도르프에 의해 새롭게 재정비된 사도적 제자훈련과 교제가 특징인 형제들의 
연합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ecclesiola within the ecclesia)로 인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효과적인 교제와 훈련을 위해 이 모임을 나이 성별, 결혼 여부로 분류
해 클래스(class)라고 불렀다. 이 모임의 책임자는 매일 구성원들을 심방하여 개인적
인 돌봄과 양육을 했다. 클래스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누었다. 성별, 나이, 결혼 여부로 
나누어진 사람들을 콰이어(choir)라 부르고 이 중 깊은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밴드(band)라는 소그룹으로 묶었다. 밴드의 리더는 진젠도르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
었다. 1734년에는 이 밴드가 100개에 달했다.166) 이러한 모임은 보통 2-3명으로 구
성된 소규모 모임으로, 성별 또는 기혼 여부에 의해 나누어져 일주일에 1-2회, 보통 
저녁때 모여 서로 기도하고 돕고 세워 나가는 소그룹 공동체였다. 이러한 모임들이 
헤른후트의 혁신이었고, 전형적인 경건주의 모임인 ‘경건한 모임’ 보다 비교적 작으면
서 열성적인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옛 모라비아 전통을 쇄신한 것이었다167) 
모라비아 공동체의 소그룹 체제는 ‘작은 교회’ 유형이 각기 다른 차원으로 확산
된 것이었다. 각 모라비아 정착촌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구별된 ‘조’들로 이루어진 회
중으로 나름대로 하나의 ‘작은 교회’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진젠도르프의 교회론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을 강조하였다. 스페너와 마찬가지로 진젠도르프는 신앙 고
백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거기에는 교회의 공동생활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소규모의 소그룹 모임들은 바로 이런 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진젠도르프는 복음 전도와 증거를 위해서는 농도 짙은 ‘공동체 체험’ 
164)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40-41.
165)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3, 이형기, 차종
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398.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41에서 재인용
166) 박영철, 셀교회론, 216
167) Martin Schmidt,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trans. by Norman Goldhawk
(New York; Abingdon, 1972; German edition, 1966), 2:267.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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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68) 모라비아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로서 조지아에서 이들을 
만난 영국의 웨슬리에게 큰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169)
4. 속회(Class)
모라비안 교도의 신앙 체계가 웨슬리에게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다. 첫째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초대 교회의 의식(the order)과 영성이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웨슬리에게 사도시대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었으며, 영국교회만이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유일한 교회가 아님을 깨닫게 하였다. 더 나아가 모라비안 교
도들은 웨슬리에게 영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던 초대 교회의 예배 요소들을 각인시켜 
주었다. 둘째는 친교(fellowship)에 대한 더 깊은 열정이다. 물론 친교는 이미 영국 
성공회의 종교 신도회(Religious Society)와 신성회(Holy Club)에서도 강조되는 개념
이었음을 잘 알고 있던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서 그것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끼게 되었다.170)
웨슬리는 자신이 모라비안 교도에게서 최소한 몇 가지 형태의 초대 교회가 지니
고 있던 진정한 특징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방식 가운데 특히 band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제로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모라비아인 교도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영혼의 돌봄에 관심하는 만인 제사장직 그룹(Band)과 고유한 공동체 축일
의 시행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유 역할분배(찬양, 설교, 봉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었기 때문이다.171)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많은 감화를 받았던 웨슬리는 
1741년 9월 3일 런던에서 있었던 진젠도르프와의 대담에서 의견 차이를 드러내 보이
고 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사회적인 구
원에는 관심이 없는 걸 인식한 웨슬리는 그들의 정숙주의, 도덕 무용론적 경향, 그리
고 만인구원설과 완전한 성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172)
168) Howard A. Snyder, Signs of the Spirit, 182-183.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6에서 재인용.
169) Snyder, Signs of the Spirit, 170. 김현진, 공동체 신학, 184에서 재인용.
170) Clifford W. Towlson, Moravian and Methodist (London: Epworth Press, 1957), 175,
185.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43.
171) Towlson, Moravian and Methodist, 183-245. 재인용.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44.
172)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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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의 조직으로는 크게 신도회(Society), 밴드(Band), 속회(Class) 등 세 가지
가 있다.173) 
신도회라고도 불리는 소사이어티는 오늘날의 개교회 회중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소사이어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국 교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회중의 기능을 
수행했다. 밴드는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74) 
모라비안 교도의 밴드는 최소단위의 소그룹으로서 2-3명으로 이루어졌다. 모라
비안 밴드의 리더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말하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말하도록 요청하도록 교육받았다. 모라비안 밴드는 속회에 비해 구조 면에서 
약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나눔이 있는 조직이었다. 서로 간의 돌봄과 양육이 있었
다. 또한, 깊은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밴드(band)라는 소그룹으로 묶었다.175)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밴드를 매우 의미 있게 여기고 자신의 사역에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의 밴드에는 없었던 공동 고백과 상호 간의 책임성
을 보완했다.176)
웨슬리의 속회는 신학적으로나 교회 회원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로서의 개념이 그 핵심이다. 속회는 교회의 
최소 기본 단위로서 축소형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의미를 가진다. 속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는 데 가장 효과적이
다. 웨슬리의 속회는 매주 한 번씩 만나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accountable 
to one another) 특성이 있었다.177)
웨슬리의 속회는 교회 신축 건물의 빚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포이 선장(Caption 
Foy)이 제안함으로 생겨났다.178) 포이 선장은 소사이어티 구성원 각자가 매주 한 페
니씩 헌금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소사이어티의 전체 교인을 12명으로 
구성한 클래스를 조직하게 되었다. 헌금을 거두러 다니던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해 
173) 박영철, 셀교회론, 215-217.
174) 박영철, 셀교회론, 215.
175) D. Michael Henderson, J ohn Wesley's Class Meeting, 84. 박영철, 셀교회론, 216에서
재인용.
176) 박영철, 셀교회론, 216.
177) 박영철, 셀교회론, 217-218.
178) Henderson, Wesley's Class Meeting, 94. 박영철, 셀교회론, 2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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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키우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구성원들의 형편을 보고 웨슬리에게 보고하였
을 때, 웨슬리는 그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 즉 단순히 모금하는 일뿐 아니라 구성
원들의 영혼을 돌보며 감독하는 일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179) 웨슬리는 이 아이
디어를 자신이 신뢰하는 소사이어티의 몇몇 사람과 나누었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속
회를 개 교인을 확실하게 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필요한 충고나 책망, 격려 등을 했다. 이로써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다.180)
속회가 발전하면서 밴드와 속회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차
이점이 있었다. 밴드는 중요한 소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 형태를 지속하면서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별로 조직됐다. 또한, 밴드는 초기 감
리교 소사이어티에서 핵심적인 그룹이었고 웨슬리도 이것을 강력히 격려했다. 하지만 
교회 회원의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밴드
는 공동의 교제와 영적 감독을 위해 조직되고 리더는 회원들이 선출했다. 이런 반면
에, 속회는 감리교 조직의 기초 단위가 되었고 실용적으로 사회 계층 별로, 매주 모임
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그리고 지도력에 따라 조직됐다. 교회 회원권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교인은 속회에 속하여야 하며, 임명된 리더가 속회를 인도했다. 
또한, 속회는 12-20명 또는 12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속회는 주로 교인들의 영적 유
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때로는 교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남
성, 여성, 혼성으로 구성되었다.181)
속회의 진행은 주로 저녁 8시 정도에 개인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리더는 찬양
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속회원들에게
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가면서 고백하게 하며, 서로 기도 등을 나누며 제자의 삶
을 세워주었다. 또한, 리더는 속회의 중심적 위치에서 웨슬리와 교인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목회적 사역을 감당했다. 그들은 속회원들에 관한 보고를 목회자에게 
하고 조언과 지시를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속회의 리더는 교회에서 
그들의 잠재력과 영적 성장을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서 임명되었는데 속회는 리더 한 
179) 박영철, 셀교회론, 218.
180) 박영철, 셀교회론, 219.
181) 박영철, 셀교회론,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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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든 속회원의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그 임무가 막중했지만 
효과적인 사역에 지장을 주는 약점이 되기도 했다.182)
이처럼 웨슬리는 경건주의로부터 교회 내에서 헌신된 신자들의 모임인 ‘작은 교
회’를 통하여 교회를 갱신하는 법을 배웠으며, 헤른후트 공동체의 모라비아 교도들로
부터 깊은 회심과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된 공동체의 삶에 대한 강한 영향을 받게 되었
다.183) 이러한 내용은 웨슬리 주도의 감리교 운동이 결국 초대 교회 복음의 본질을 
제도권 교회 내에서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18세기 제도 교회 내의 ’공동체 운동‘이 되
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와 같은 감리교 운동이 비록 진젠도르프의 헤른후
트 공동체와 같은 공동생활의 공동체 형태는 가지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본질로서 
’Communio Sanctorum'은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특히 감리교 운동은 성공회라는 제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매우 범위가 큰 
공동체 회복운동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184) 
교회의 공동체성 확립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공동체성이 교회의 본질이 되
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공동체의 존재론적으로 임
하시면서 창조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친히 인간에게 그 모델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피
조물들, 특히 인간과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성은 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우주적 아가페적 사랑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셔서 계약적 언약관계를 통해 그 관계성을 이어가고자 하
셨다. 비록 계속되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그 일은 지연되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
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이 지상의 교회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위
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명제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이 명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185) 선교적 명제를 이
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안으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
182) 박영철, 셀교회론, 220.
183) 김현진, 공동체 신학, 193-194.
184) 김현진, 공동체 신학, 194.
18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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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해야 하는 과업을 안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목적
을 교회가 잘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이 구비되어져야 하는데 그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이유는 소그룹에서의 교제와 친밀성을 통하여 개
인의 신앙이 보다 성숙해 나갈 수 있으며 소그룹이 보다 건강한 공동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성을 구비한 소그룹이 많은 
교회는 자연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공
동체성이 구비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 검토한 소그룹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안갈릴리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소그룹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교회이다. 본 3장 소그룹에 대한 연구는 천안갈릴리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왜 
소그룹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 귀한 도전을 주게 되리라 믿는다. 본 연구자
는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를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 4장에서 천
안갈릴리교회의 목회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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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현황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의 비전을 다음 세대의 부흥에 두고 있다. 교회 사역의 상
당 부분이 이 내용에 집중돼 있다. 그것은 전제직 교사화와 교사세우기라는 두 내용
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된다.186) 특히 이 두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187)  
이러한 교회의 비전은 천안갈릴리교회의 네 차례에 걸친 성전건축과 그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각 성전시대는 그 활성화의 주체들을 달리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맥
이 연결된다. 본 장에서는 천안갈릴리교회의 여러 차례의 성전건축을 통하여 그때마
다 일어났던 사역의 활성화의 실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끼친 영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천안갈릴리교회의 역사 
천안갈릴리교회는 대한민국 감리교단 소속으로서 최초의 이름은 천안감리교회였
다. 원래 천안시 봉명동에 봉명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여러 차례 어려운 교회적 
상황에 봉착하면서 그중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교파와 교단의 정치적 싸움을 배제하려
는 몇 분(김순오, 장선매, 변순이...)이 개인 가정집에서 모여 1975년 겨울에 교회를 
시작한 것이 새로운 교회의 태동이었다. 이창준은 그의 저서 그 이름 예수에서 천안
186)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기독교타임즈 (2004년 3월 18일).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
라를 위하여 (천안: 한국문화, 2004), 288에서 인용.
187) “다음세대, 다른 지역에 복음전하는 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월간목회 (1997년 12
월).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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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교회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88) 
천안갈릴리교회는 1976년 초 봉명동 54번지에 블록 슬레이트 건
물 30평을 짓고 허광재 목사(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부)의 인도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고 1976년 3월 21일 주일 이창준 전도사가 
부임하여 저녁 설교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교회 건물을 완축했
다. 1976년 9월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안 북지방에 가입하
고 교회 이름도 천안감리교회라고 명명했다. 1980년 3월 이창준 
전도사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1년 8월 20일 제2의 성전을 천안시 봉명동 43-38번지에 연
건평 150평을 짓고 이사하면서 부흥운동이 더욱 크게 활성화되었
다. 1990년 3월 천안시 성정동 726-10에 대지를 구입하고 동년 
9월 연건평 약 500평의 제 3의 성전건축을 시작했다. 1991년 6
월 성전을 완공하고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을 천안갈릴리교회라 했
다. 1998년 6월 쌍용동 218번지에 대지 약 3천평, 연건평 약 
1,300평 정도의 새 성전을 건축하여 이전하였다. 부흥성장이 활발
해졌고 현재 주일 낮 약 5,000명(아동부 포함)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189)      
또한, 이창준 목사는 그의 저서 그 이름 예수에서 1976년부터 2005년까지의 천
안갈릴리교회의 역사를 이어 온 커다란 네 가지의 교회의 신앙적 흐름을 신령한 교
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신령한 교회, 사명자를 일으키는 교회로 다
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190)  
신령한 교회는 1976년 이후 천안시 봉명동 54번지에 위치하였던 
제 1 성전시대의 비전으로써 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
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곳, 그리고 내게도 
성령이 함께하신다고 확신하는 증언자들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였
다. 선교하는 교회는 1981년 이후 봉명동 48-38로 이전한 제 2 
성전시대의 비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복음)을 세상에 전
파하는 교회이며,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 터전이 되도록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교회를 지향했고 예수를 닮는 교회는 
1991년 성정동 제 3의 성전시대의 비전으로써 신앙의 주제는 첫
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천안갈릴리교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비전을 공유하였다. 사명자를 일으키는 교회는 1998년 6월 
188) 이창준, 그 이름 예수 (천안: 한국문화, 2005), 표지후면.
189) 이창준, 그 이름 예수, 표지후면.
190)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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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입당한 제 4 성전시대의 비전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세대를 귀하게 쓰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
하도록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명자를 일으키는 교회를 지향하
고 있다.191)
제 2 절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철학 
- ‘전제직의 교사화와 훈련을 통한 교사 세우기와 주일학교 지도자 세우기’
천안갈릴리교회 목회자의 목회철학은 목회의 초점을 다음 세대에 두는 것이
다.193) 기독교의 역사적 계승과 복음전파의 연속성의 효과적 결실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임사역자 이창준 목사는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고 목회
철학의 지표로 삼게 되었다.194) 이러한 전임 담임목사 이창준 목사의 목회철학은 교
회적 측면에서 2008년 담임목사로 임명된 후임목사 이동섭 목사에게 잘 전수되어 협
력적 관계를 이루면서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 철학적 역사성은 큰 무리 없이 잘 이어
져 오고 있다.
교회학교를 위한 교회로 각인된 천안갈릴리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창준 목사
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목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수되어, 12제
자들에게 계승된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195) 목회의 초점을 교회학교에 맞추고 있는 그의 
목회철학에는 근간을 이루는 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전제직의 교사화’와 ‘평신도훈련
을 통한 교사세우기’와 ‘주일학교 지도자 세우기’이다. 특히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제직의 교사화와 교사세우기의 두 축은 지금까지 서로 상호작
용하면서 총체적으로 천안갈릴리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으며196) 주일학교 지도
자 세우기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 전성성, “천안갈릴리교회 25년 역사,” 기독교 선교와 교육 (2001년 11월).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78-279에서 인용.
193)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8-293에서 인용.
194)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9에서 인용.
195)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8에서 인용.
196)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8-29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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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직 교사화 운동
‘전제직 교사화 운동’은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철학을 뒷받침해 주는 귀한 토대
가 되고 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려면 교사의 수급은 절대적
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 운동이 일회적인 운동이 되지 않고 교회의 역사의 전면에
서 유유히 흐르는 물처럼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
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가 바빠지고 경제가 불균형해질 때 개인의 
삶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삶도 온전히 꾸려나가
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교사가 되어 제자를 섬기는 헌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많은 지체의 고민이기도 하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
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적 삶을 살아 낼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이 일은 쉽지가 않
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에 대해서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다음 세대의 활성화의 
상황들에 대한 기복성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고민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는 이러한 것을 기도 가운데서 짚어내고 성
도들에게 끊임없이 전제직 교사화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목회철학을 공유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직 교사
화 운동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이러한 천안갈릴리
교회의 목회적 비전은 마태복음 16:24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구축돼 왔다. 
마태복음 16:24197)은 제자도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자아를 내려놓고 
주를 따라야 하는 제자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떻게 교회가 전교인을 이 말씀이 뜻
하는 제자도를 겸비한 교인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의 말씀
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교회에서 적용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할 수가 있
을 것이다. 즉, 성도는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들에게 제자도의 이론을 실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갈릴리
교회가 이러한 것을 전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이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197)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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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화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과거의 나 중심적이었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하기를 독려
하고 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나를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정확한 변화를 요
청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의 일생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종교에서는 행함이나 수련 혹은 지식으로의 성숙을 요청하지
만 기독교에서의 핵심은 “나 자신의 변화”이다. 
교사가 되는 길은 이 과정을 철저히 거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안갈릴리교회
는 이 내용을 두세 달에 한 주간 낮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와 저녁 7시부터 9시까
지 교육하며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에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습득시킨다.
더 나아가서 모든 천안갈릴리교회와 형제교회198)의 목사들의 설교내용은 여기에 
기초를 둔다. 교육의 내용은 CCC 교재 4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의 교재 1페
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철저히 외우는 것이고 또한 외운 것을 거듭 확인한
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이 내용은 적용이 된다. 또 다른 하나의 교
육은 이창준 목사의 저서 신앙의 출발과 성숙199)의 교재 1과에서 20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읽고 또 외우는 훈련이다. 교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 교육내용의 
기초는 이것에서 출발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매 순간의 삶에서 예수님
의 십자가를 교인도 짊어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강력히 요청한다. 교사는 시간과 
재능을 이렇게 일생 사용하는 것이다. 교사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만 출석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자기 헌신의 삶을 추구하느냐 하는 큰 질문 앞에 정면으로 서
게 된다. 이때마다 교사들은 결단해야 한다.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갔
던 이들도 계속되는 이런 설교와 교육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설교와 교육은 
한 번의 일회성의 집회나 교육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전체의 방향이 그렇
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가 일관된 이 방향에 동일한 정
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전교인 교사화 작업은 어떤 특별한 교회나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지표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고 더욱 인생관의 본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198) 천안갈릴리교회가 천안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3개의 지교회를 지칭.
199) 이창준, 신앙의 출발과 성숙 (천안: 갈릴리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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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지표이다. 삶의 모든 방향
은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교사도 학생도 지식의 습득, 기술의 습
득, 인간 관계의 탐구가 아니다. 교회 교사는 분명하고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
르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낮아짐
(겸손), 용서(사랑), 거룩함(성별, 구분된 삶), 대속적인 삶, 제자를 삼는 삶이어야 한
다고 이창준 목사는 그의 저서 예수님처럼에서 말하고 있다.200)   
이러한 중요한 교육 내용을 실천하려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네 가지 반복
적 신앙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이것은 목사에게와 전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적용이 효율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교사로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
르는 최선봉의 가치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갈릴리교회
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잘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앙
적 가치가 구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목회자들과 교인들 각 개인과 가정에는 삶의 희생
과 헌신이 요구된다. 
2. 교사세우기 운동
가. 교사 교육
천안갈릴리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주축을 이루는 두 번째 사항은 ‘평신도 
훈련을 통한 교사세우기’이다.201)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교사 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천안갈릴리교회의 교사 교육은 많은 헌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
육으로는 성경말씀을 배우는 CCC 교재인 4영리 교재와 천안갈릴리교회에서 만든 믿
음의 10단계 교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일 년에 두 차례의 이러한 집중적
인 교육을 통하여 말씀과 교회 생활과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암송을 하고 전
도에 적용을 한다.202) 
200) 이창준, 예수님처럼 (천안: 갈릴리서원, 2007), 40-43.
201)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8에서 인용.
202) “교회교육과 교회성장,” 동부연회 평신도 여름수련회 2003.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천안: 한국문화 2003), 29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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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들의 어린이 전도에 대한 소명과 열정
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노력한다. 교회에서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이루어지는 
교사 기도회203) 외에도 수시로 교사 기도회가 개최된다. 이것은 담임목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기도원이나 산기도회
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도회를 통하여 교사들은 다시금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지게 되는 중요한 영적 능력을 배양 받게 된다.
주일날 주일학교를 위한 교사들의 사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교사들
은 이 시간에 모여 교사 기도회를 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여 어린이들
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204) 또한, 그 주일 분반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내용을 그 
시간에 교육을 받고 숙지를 한다.205) 분반공부 시간에 나눌 성경말씀은 전주 공예배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배우는 시간이다206). 또한, 교사들은 수시로 특별 기
도회와 교사 수련회, 선교지 탐방 등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와 전도의 실제적 현장 체
험을 해 나간다. 교사들의 해외 수련회의 한 예로 1996년 약 40여 명의 전도시상 대
상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해외 수련회207)를 다녀오기도 하
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과 주위의 교사들에게 시기가 아닌 격려하고 용기를 북
돋워 주는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사교육의 내용을 통하여 교사들은 선
교적 교회의 선교적 교사가 되어 선교적 제자들을 삼는 교사가 되어 가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 운영에는 두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무학
년제와 설교 적용이라 할 수 있겠다.208)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두 
가지를 그들의 교사의 역할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로, '무학년제'에 있어서 그들은 반
을 형성할 어린이 구성원들을 교회로부터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전도해 
온 어린이들로 반을 구성하고 교사의 직임을 수행한다. 처음에 어린이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반 편성이 시작된다. 그런 후에 차차 전도하여 반 어린이 수를 
늘려나가게 된다.209) 이러한 면에서 교회는 학년제와 연령제를 폐지하고 반을 맡은 
203)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기독교세계 (1998).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3에서 인용.
204)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3-274.
205)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4.
206)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5.
207)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199.
208) “교회선교와 교육 탐방,” 기독교 선교와 교육 (2001년 11월).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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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도 역량에 반의 구성을 맡긴다.210) 이러한 제도는 장단점이 있겠으나 학년
제를 시행할 때의 주일학교 어린이 수가 200여 명을 넘지 못했으나 무학년제와 무연
령제를 시행하고 난 9년 후의 어린이 수는 전보다 4배~7배로 성장하여 800~1400여 
명 정도가 되었다.211) 
둘째로, 천안갈릴리교회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설교'이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는 담임목사의 지난주 설교 내용을 어린이부 설교로 그대
로 적용하고 있다.212)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예배 담임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정확히 
노트하여 어린이부 설교 준비를 하게 된다.213) 이창준 목사는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 교회에는 일관되어 흐르는 신앙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든지, 그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
으며 그런 면에서 주일학교에서의 담임목사의 설교 적용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
교의 부흥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214) 
또한, 어린이 주일학교의 주일예배의 설교는 반복해서 전해진다. 예배 시간의 전
체 예배 중의 설교나 분반 공부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반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예
배의 내용이다. 그것은 건조할 수밖에 없는 예배 내용이지만 이것이 핵심이니 어쩔 
수가 없다고 이창준 목사는 말하면서 그러기에 교사의 뜨거운 성령 충만만이 교사의 
제일 요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215) 이러한 제도는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문체와 내
용으로 정돈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린 영혼이라도 
감화를 받게 되고 변화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고 있다. 즉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변
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영혼구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다.216)
주일날 장년부 예배의 설교를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의 설교에 적용하는 것이 과
연 적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될 수가 있겠으나 천안갈릴
209)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천안: 한국문화 2013), 83-84.
210)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70.
211)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8에서 인용.
212)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7.
213)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8.
214)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8.
215)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5에서 인용.
216)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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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교회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의를 거친 끝에 이 방법을 주일
학교의 어린이 설교에 적용하기로 하였다.217) 말씀 요약은 전 주 사용된 담임목사의 
설교를 어린이 수준에 맞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며 성령의 감동은 어린이부에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218)
마태복음 4:19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
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고기를 낚던 어
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에
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도록 요청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성도들에게 교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삶의 최고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한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 내용을 반복하여 강
조한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교사하는 것이 기본 의무이다. 즉 교사를 하
지 않으면 장로 선택에서 제외된다. 신년 새해의 임원제직과 헌신예배는 교사들이 하
나님과 교회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예식이다. 이를 통하여 교사가 된 성도들은 복
음을 전할 사명자의 삶을 살 신앙적 목적을 갖게 된다.   
나. 교사의 역할
  
천안갈릴리교회의 전제직 교사화 운동으로 선출되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교사들은 주로 장년층 성도와 청년부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때로는 고등학생, 중학생
들도 교사로 수고하기도 했다. 교사 수 확보에 대한 교회의 목표는 일차로 전체 임원
이 교사가 되는 것이고, 이차로 청장년부의 세례교인 이상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219)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의 구조는 담임목사가 교장이 되고 교장 밑에는 A, 
B, C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역은 담당목사와 책임부장이 각각 1명씩 
배정되어 있다. 담당목사는 부목사가 맡고 책임부장은 장로가 맡는다.220)
217)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7.
218)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84.
219)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6.
220)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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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지역은 몇 개의 지역을 합친 단위이다. 대개 한 개의 지역에는 여러 곳
의 아파트 지역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A, B, C 각각의 지역은 여러 아파트가 연결되
어 있고 교사와 어린이들도 지역과 연결성이 있어서 각 대표지역의 친교나 전도의 활
성화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일 년에 몇 차례 지역 전도 축제를 벌
이는데 A, B, C 지역 별로 개최가 되며 이때 많은 전도의 열매와 결실이 이루어진다. 
전도축제는 예배와 각종 공연행사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전도축
제 전에 많은 전도의 수고와 공연 행사 연습의 수고를 하게 된다.
또한, 각 부의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단합을 이루는 각 부는 그들의 지역에서 주
로 선정된 교사들로 인하여 자연스런 친밀성을 나누는 가운데 차츰 단합된 교사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어가면서 주일학교 전도운동의 동력을 얻는다. 각 부에는 부장과 총
무와 서기와 회계가 있으며 부장은 반을 맡지 않고 부의 전체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교사들을 관리하고 독려하면서 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221) 기타 직임자들은 각각 
그들에게 맡겨진 부의 행정 등의 일을 돕고 그 외에도 찬양지도에 헌신하는 교사와 
어린이 지도자 그룹인 순장을 관리하는 순장교사 등이 있다.222) 
주일학교의 각 반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제도를 두고 교사 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조교사는 아직 전도에 열심을 내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조교사로서 정교사에
게 여러 가지를 익힌 후에 장차 정교사로 임명될 예비 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주로 
청년,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많이 등용되고 있다.223)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사로서 자신
이 전도하여 온 어린이들을 돌보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개 장년층 교사
들은 자신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먼저 그 대상이 되므로 자신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반
을 형성하고224) 교사의 역할을 하다가 차차 어린이가 전도되어 반을 부흥시키게 된
다.225)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유대인의 가정과 성전을 잇는 자녀 교육226)의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들의 가정의 자녀교육에도 좋은 신앙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227) 
221)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2.
222)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2-23.
223)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9.
224)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73.
225)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74.
226)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75.
227)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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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회는 특히 이스라엘의 교육의 대표적 교육인 ‘쉐마교육’을 중요시하여 성
도들에게 수시로 신명기 6:4-9 말씀을 외우게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יתעמש)’이다. ‘쉐마’는 유대인의 종교 교육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여
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는 소망이 담겨있다.228) 
3. 주일학교 지도자 세우기(순장 세우기)
‘주일학교 지도자 세우기’는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 부흥 활성화의 또 다른 
요소이다. 그것은 어린이 지도자 육성인 ‘순장 세우기’이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주일학
교에 ‘순장제도’229)를 두어 이 사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순장제도는 중간지도자의 자
질을 겸비케 하는 신앙지도자훈련을 위한 제도이다.230) 어린이 순장들의 신앙훈련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훈련은 그들의 리더십을 북돋워 주고 있다.231) 
어린이 순장은 전통적인 교회의 제직, 교육 중심의 교회에서는 지역장이나 교사 정도
의 위치에 해당하는 신앙적 교육과 자질을 갖추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지도자로 훈련받게 된다.232) 
일반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가 교회에 나오면 그것으로 교인으로 인정한다. 그러
나 천안갈릴리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신앙적 단계를 거치게 하여 그들의 신
앙의 성숙을 도모한다. 일반교회에서는 장년부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로 신앙의 직임의 계층을 구분한다. 그러나 천안갈릴리교회에서는 대순
장, 중순장, 순장, 일반 어린이로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계층을 구분한다.233) 어린이
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어린이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출석, 성경암
송, 헌금생활을 보고 1년 정도 되면 순장시험에 도전하게 한다.234) 순장시험의 내용
은 성경지식과 전도에 대한 교회의 기본적인 훈련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예
228)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3.
229) “교회선교와 교육 탐방,”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5에서 인용.
230)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6에서 인용.
231) “교회선교와 교육 탐방,”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5에서 인용.
232)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6에서 인용.
233)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6.
234)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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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을 잘 체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어
디서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육성하는 것이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
대를 향한 신앙적 목적이다.235) 
그 이외에도 순장이 될 자격으로는 초등학교 4, 6학년으로서 예배, 기도, 전도, 
헌금생활을 잘하고 말씀생활을 충실히 하며 학교성적도 학급성적 40% 이내 드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순장의 교육인 4영리와 순장교육자료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236) 순장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1년 후 중순장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순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237) 이런 시험은 교회에 보편화되
어 있어서 시험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도 한다. 합격 기준은 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선발된 순장들은 수시로 교회에서 행하는 지도
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 매년 개최되는 순장수련회에 참가하여 지도력의 훈련을 받게 
된다.238) 순장수련회는 주로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많이 개최되는데 그들은 교
회를 출발할 때부터 버스 안에서 머리띠를 띠고 ‘나는 사명자’ ‘나는 선교사’ ‘나는 말
씀사역자’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때로는 말씀과 순장교육 내용 등을 암송하기도 한다. 
이것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내 기독교 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도 하며 교사와 함께 하는 훈련에도 참가하기도 한
다. 각종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모두 소감문을 써낸다. 소감문을 쓰면서 다
시 한번 그들이 받았던 교육 내용에 대해 상고하게 되며 새로운 신앙적 각오와 결단
을 다지면서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게 된다.239)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주일학교의 순장들에게 세계적인 선교의 비전을 키워
주기 위해 1995년부터 해외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240)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 
순장들은 해외수련회 때도 역시 순장으로서 신앙적 훈련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을 이
끌고 나가야 할 영적 지도자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 그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구
235) “중․소 도시 교회 성장과 중간 지도자 훈련,” 기독교세계 (1998).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61-262에서 인용.
236)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76-277.
237) “다음세대, 다른 지역에 복음전하는 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
라를 위하여, 270-271에서 인용.
238)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천안: 갈릴리서원, 2013), 69.
239) 박성호, “선교에 앞장서서 21세기를 열어가는 천안갈릴리교회,” 신앙계 (1997), 8.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318-319에서 인용.
240) “교회선교와 교육 탐방,”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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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외친다. ‘나는 순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시대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이다. 주여, 이 민족을 내 손에 붙이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등의 구회를 외친
다.241) 약 20여 년간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경제의 위기 가운데서도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행사에는 다른 모범적인 주일학교의 어린이들도 참가하기도 하고 교사들과 함
께 하기도 한다. 비용은 교회의 보조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순장, 중순장, 대순장들은 
보다 더 많은 보조를 받아서 행사에 참여하는 특전이 있다. 이럴 때 교회는 많은 재
정적 부담을 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유는 세계는 예전보다 더 급변해가고 있고 지구촌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빠른 세계의 정보화 시대에 교회가 그 시대적 감각을 잃지 않고 복음
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에게 세계선
교에 대한 비전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242) 그동안 천안갈릴리교회는 대만, 사이
판, 러시아, 중국, 필리핀, 미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의 여러 나라에 해외수련회를 
다녀왔으며 그 참여 인원이 50여 명으로부터 많을 때는 약 300여 명의 인원에 이르
기도 하였다.243) 
이러한 교회의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들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폭넓은 사람으로 키워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천
안’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의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교육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을 위한 해외에서의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들
을 시행케 하는데 귀한 도전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전인교육을 위한 글로벌 체험 교육은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에 많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용기와 
격려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담임목사의 관심이다. 교회 담임목사는 설교 
때나 교육 때, 수시로 순장, 중순장, 대순장 그룹을 격려하고 칭찬을 한다. 이들이 어
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241) “다음세대, 다른 지역에 복음전하는 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
라를 위하여, 270에서 인용.
242)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5에서 인용.
243) "교회선교와 교육 탐방,“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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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한다. 물론 성경에 소개되는 다니엘, 요셉, 다윗, 모
세,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신앙 사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복음적 영향력을 발휘할 인물들도 천안갈릴리
교회의 순장, 중순장, 대순장들 가운데서 많이 생겨나기를 교회와 함께 기도해 오고 
있다.244) 이런 내용은 교회 안에서 교사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도전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미래를 향한 교회적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의 목회적 가치관이며 그들의 목회적 가치관은 교
회의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의 목회적 가치관이 한 번의 일회적 교육으로 끝나서
는 안 된다. 일회적 교육으로 끝나면 그 영향력은 연속성이 결여되어 언젠가는 흐지
부지되거나 단절이 되고 만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 교육이 연속적 교육이 되도록 힘
쓰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다. 일 년 열두 달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과거에도, 현재에
도 계속 연속적으로 그 가치관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안갈릴리교
회가 추구하는 특별한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신앙적 존재 이유의 목적성이다. 
제 3 절 천안갈릴리교회의 사역 활성화의 실제
본 절에서는 교회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천안갈릴리교회의 소그룹 활성화의 
실제를 몇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며 보다 나은 미래 사역방안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그것은 국내의 4회의 성전건축 시기를 통해 각각 다른 형태의 사역 활성
화가 이루어졌다. 1 성전에서는 청년부의 부흥의 활성화가 있었고 2 성전에서는 청년
부와 중･고등학생부, 3 성전에서는 주일학교의 부흥, 4 성전에서는 주일학교의 부흥
과 아울러 장년부의 부흥이 있었다. 특별히 1998년부터 현재에까지 이르는 4 성전시
대는 약 20여 년의 장기간의 사역이 펼쳐진 시기이다. 교회는 이 시기에 성장기, 정
체기, 침체기, 회복기 등의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본 장에서는 제 1 성전시대부
244) 전성성, “천안갈릴리교회 25년 역사,”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7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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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 4 성전시대의 성장기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1. 제 1 성전시대 - ‘청년부 사역 활성화’ 
제 1 성전시대의 교회는 봉명동 54번지에 있었으며 본 교회의 초기 개척 때인 
1976년부터 1981년 8월 중순까지 교회사역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본 장의 천안갈릴
리교회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천안갈릴리교회의 태동은 1975년 겨울에 시작되었
다. 이 당시의 교회가 있던 곳은 공장지대와 인접해 있었고 공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
로자 청년이 공장의 기숙사 등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참 배움의 현장에 
있어야 할 나이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장에 다니면서 가정의 경제를 돕
고 있었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청년들이 모인 후에는 그
들의 배움의 문제를 돕고자 교회에서 야학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청년에게 배움의 장
을 마련해 주었다. 이 야학은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을 199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0여 년간 100여 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해 내기도 하였
다. 비록 공장근무와 저녁 야학의 두 생활로 힘든 생활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
로 이들을 두 가지 일을 잘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야학에 다니는 
동안 자연히 교회와도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교회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
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점점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감동적인 헌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즐기는 신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갔다. 이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청
년부는 날로 부흥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제단기도 생활하기를 기뻐하였고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의 열심을 발하였으며 또 퇴직하고 공
장을 떠날 때에는 가진 것 모두를 주님께 드리기를 마다치 않는 감동적 헌신적 헌금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해 갔다. 
이 당시 이들의 헌신적 교회생활의 행적은 오늘날 천안갈릴리교회의 발전과 부
흥성장에 초석을 놓았다. 이들의 헌신은 진정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두 닢 동
전 전 재산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놓은 수넴 여인의 마지막 양식인 떡과 
기름의 헌신이었다. 또한, 이 시기의 교회의 기도생활은 주로 담임목사인 이창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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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에서의 금식기도 생활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마땅히 성도들도 담임자의 기도생
활에 많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이창준 목사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생활을 했는데 이에 많
은 성도와 청년이 성전에서의 기도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들이 명절 기
간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서 사흘 금식기도를 하다가 성령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 분위기는 어떠한 목표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2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청년들의 수고
로운 전도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청년 새 신자들로 이제 어느덧 교회는 예배에 성도를 
다 수용치 못해 교회 문밖 화단에 걸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자들까지 생겨나, 교회는 
비좁아진 예배 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교회사역의 특징은 청년사역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초기 교회 성
도의 구성원들의 형태가 공장에 근무하는 청년 위주가 되다 보니 자연히 교회는 청년
교회가 되어 갔다. 감리교회의 교회 소그룹 조직인 속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유익
한 점이 많은데 천안갈릴리교회도 이 속회 조직을 잘 운영하여 청년소그룹이 활성화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속회 조직도 청년들의 자발
적인 헌신적 전도의 열의에 힘입어 나날이 속회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속회
별로 편성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예배와 기도, 전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 그들의 생활은 공장 근무만도 벅찬 삶의 패턴이었다. 왜냐하면, 낮 근무와 밤 
근무인 야근을 병행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교회의 각종 예배 참석과 
자발적인 금식기도와 철야기도와 전도생활 등에 열심이었다. 때로는 자정이 넘은 시
각에도 동료들을 심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적이고 교회에 
대한 헌신적인 신앙 태도는 천안갈릴리교회가 이 당시 청년교회라는 소문을 나게 하
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오늘의 천안갈릴리교회가 있게 한 귀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1 성전에서 약 5년간의 기간을 보내고 제 2 성전으로 나올 때의 성도 
수는 청년 약 120여 명과 장년 약 30여 명으로서 청년의 수가 장년 수의 약 4배가 
되는 상황이었다. 설립 초반부에 장년 속회가 4개 청년 속회가 1개였던 것에 비하면 
그 비율이 반대로 역전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청년부의 폭발적인 부흥성장으로 이때
부터 교회는 지역 교계에서 ‘청년교회’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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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성전시대 - ‘중고등부 사역 활성화’
제 1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성도를 수용하기 힘들게 되어 교회는 다
른 교회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다. 많지 않은 수의 장년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제직 
몇 사람과 함께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는 새 성전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물론 헌신적인 청년 성도들도 피땀 어린 기도와 그들의 물질 봉사로 이 거룩한 하나
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였다. 1981년 8월 20일 제 2 성전을 천안시 봉명동 
43-38번지에 연건평 150평의 교회당을 짓고 이사하면서 부흥운동이 더욱 크게 활성
화되었다. 이 시기에도 꾸준한 청년들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초신자로 
교회에 나왔던 그들의 신앙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또 다른 그들의 
동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신앙의 성숙자로 길러내는 인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올곧은 신앙생활로 거듭난 신자가 되
고 또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결혼과 
혹은 다른 이유 등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물론 그들이 떠날 때는 그들이 전도해
서 교회로 인도한 많은 후배를 남겨놓고 갔다. 교회를 떠나 또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
진 그들은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를 다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양육되었던 보람된 시기였다. 교
회로부터 제자로 되기 위한 심화된 기본적 훈련인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생활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자로 변화된 그들이 또한 흩어져서 또 다른 사람
을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큰 보람이요 열매요 사역의 귀한 
결실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학생부의 부흥이 함께 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지리적으로 제 
1, 제 2 성전과 멀지 않은 곳에 계광중학교와 천안고등학교 두 곳의 교육기관이 있었
다. 특히 천안고등학교는 천안 근처 타 지역에서 입학온 학생들도 많았다. 이들은 주
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교회에 등록한 학생들이 생겨났
다. 주로 그들은 그들의 고향 교회에서 참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시기 동안 신앙생활 할 곳을 찾다가 본 교회에 등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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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 또 이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몸소 하면서 또한 동급생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학업과 신앙생활 두 가지를 성실하게 잘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주위에 많은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 천안서여중과 천안여자상업
고등학교가 있었다. 남학교 여학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생부도 자연스럽게 남학생
과 여학생들이 어우러져서 학생부를 잘 형성해 나가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의 헌신은 교회가 이사할 당시 건축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부 임원들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후에 교회 건축 현장에 와서 몸으로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서 
교회 건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에 헌신했던 학생부 고등부 중에서 그
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여 많은 학생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이 시기의 
사역의 좋은 열매와 결실이라 할 수가 있겠다. 현재 제 4 성전시대의 담임목사로 수
고하고 있는 이동섭 목사도 이때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
부의 고등부 출신이기도 하다. 이동섭 목사는 그 후 연세대와 댈러스에 있는 SMU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신학공부를 하였다. 
 이 시기에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지도를 위해 ‘샛별유치원’을 개설하였다. 이 
시기에는 어린이 유아교육기관이 국가적으로 왕성하지 않던 때여서 그렇게 경쟁이 심
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얻어 교회에서 운영하던 이 유치원은 시설 
면이나 교사 확보 면에서 그리 훌륭한 편은 못되었으나 담임자의 신앙적 비전을 따라 
원생들을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교육의 기본
이 되는 하나님 교육에 힘썼으며 예배와 성경과 기도생활을 가르치기를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독교교육의 장이 되
어 주었다. 약 10여 년간 ‘샛별유치원’을 거쳐 간 많은 원생이 있었다. 이들은 성장하
면서 그들의 신앙교육의 장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활동무대로 이어졌
고 결혼과 취업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년층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본 교회의 
지교회의 하나인 천안갈릴리남부교회의 담임목사인 이명진목사가 이 시기의 ‘샛별유
치원’ 원생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역자가 이 ‘샛별유치원’을 통
해 배출되었던 것도 또 다른 귀한 교회 사역의 열매요 결실이라 할 수가 있겠다. 
79
이 시기의 교회 구성원은 제 1 성전시대에서 이어온 청년 그룹과 또 학생부의 
부흥으로 형성된 중고등부 학생 그룹이 대세였다. 일부 장년층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
전히 청년과 학생부 위주로 회집되고 있었고 따라서 여전히 교회는 ‘청년교회’라는 이
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회는 젊은이들의 왕래로 늘 분주하였고 그들의 예배와 기
도와 찬양과 활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향기로 충만하였다. 
제 1 성전시대에서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 사역해 왔던 담임자의 사역은 제 2 
성전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담임자의 설교는 항상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의 사람으
로 일으켜 세우는 데 많은 동기가 되었다.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사명감이 강하게 부
각되어졌던 시기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고백
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많은 신학생이 배
출되었는데 그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 신학과, 장로교신
학대학교 등에 진학하였다.  
약 10여 년에 걸친 제 2 성전시대는 사역 중반부였던 1985년의 청년부흥운동의 
슬로건이 ‘1000명의 청년’이었다. 제 2 성전시대 후반부에는 담임자 이창준 목사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시기였다. 잦은 금식과 열정적인 설교와 부흥회 인도와 많은 집회 
인도 등으로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갔다. 그러므로 심방을 할 수가 없었고 설교도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다. 교회 각종 행사를 인도할 수 없었고 일체의 애경사에 참석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설교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심방은 부
교역자와 교회 제직 위주로 하게 되었다. 담임자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 주로 기도원
에 많이 가 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학생
부는 담임목사의 인도와 격려의 결핍 속에서 스스로 또는 자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성
령 충만 하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임
자의 건강을 위한 교회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로 약 2 년간의 목회자의 사역 공백 기
간 후, 이창준 목사는 건강이 점차 회복이 되어 다시금 목회 사역을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 수에 비하여 교회의 예배 공간이 부족하여 새 성
전으로의 이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은 필요한 일이었기에 교회는 제 3 
성전 이전의 비전을 안게 되었다. 이 무렵의 청년 그룹의 출석수는 400~5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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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들은 감리교의 기본 소그룹 조직인 속회에 소그룹으로 편성되어 활동을 해 
나갔다. 이때의 청년 그룹 속회는 43개까지 늘어났지만 장년 속회는 4~5개였다.
청년들은 그들의 고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 나갔다. 직장
생활 이외의 교회생활에 그들의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이처럼 청년그룹이 많았던 교
회는 늘 젊은이의 활약으로 훈훈했고 소망적이었다.
3. 제 3 성전시대 - ‘주일학교 사역 활성화’ 
약 10년간의 제 2 성전시대를 보내는 동안 교회는 부흥되고 활성화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교회의 예배 및 교육과 친교 공간은 많이 부족하였다. 1990년대에는 지
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또한 천안시의 많은 지역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교회는 성전을 봉명동에서 성정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1991년 3월에 천안시 성정동 720-10번지에 120평의 대지를 매입하고 그 해 9
월에 연건평 500평의 성전을 건축하여 1991년 6월에 완공하고 이전하였다. 이때 교
회의 이름을 천안갈릴리교회라고 바꾸게 되었다.
제 2 성전시대 교회 부흥의 활성화를 이루었던 산업체 근로자 청년 위주의 부흥
은 제 3 성전시대에 들어오면서 정체되거나 다소 약화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산업체 
공장지대가 도시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타 지방으로 이전해 갔다는 데 큰 원인이 있
었다. 또한, 많은 청년이 그들의 결혼 등 장래 문제 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수의 청년 그룹이 교회를 떠나갔다. 교회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 전도의 목표와 방향성이 다소 변화하게 되었다. 
제 3 성전시대에 교회는 전도운동을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이 시
기의 천안시 인구는 20~30만을 아우르고 있었다. 교회의 전도에 대한 입장은 사도행
전적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익히고 나가서는 그 복음의 증
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전도해야 하는 당위성의 하나는 복음의 
역사성이다. 우리에게까지 온 복음은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며 특히 장
기적 안목으로 볼 때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한다.245) 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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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고자 하였으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어 나갔다. 교
회의 부흥은 이러한 복음의 책임성의 기조 위에 따라온 축복된 열매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 시기에는 교회의 구성원의 전 연령층에 고루 전도가 되었는데 장년층의 전도
는 특히 목회자의 설교가 많은 은혜를 끼친 것이 원인 중의 하나였지만, 다른 측면으
로는 성도들의 꾸준한 전도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장년부 전도운동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던 제도는 지역장 제도였다. 지역장은 
평신도 중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협력하여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기며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 서는 교회의 중간 지도자 계층이다.246) 1995년경 교회는 최초
의 지역장 4명을 신앙이 신실한 평신도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들에게 전도활동에 협력
하게 하였다. 그 이후로 교회는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서 
지역장들을 더 선택하였고 그 수를 늘려나가 제 3 성전시대의 마지막 무렵인 1997
년~1998도 사이에는 그 수가 12~1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한 명의 지역
장은 보통 6~7개의 속회를 맡았으며 한 속회의 평균 인원은 약 10여 명으로써 한 지
역장이 대개 평균적으로 60~70여 명의 속회원을 관활하고 있었다. 
지역장들의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회는 그들에게 약간의 교통비와 전도활동
비를 지급하여 이들의 전도활동과 심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했다. 핵심은 지역장
을 평신도 중에서 반전임 사역자로 일하도록 한 것이다.247) 교회는 지역장들을 가정 
경제에 여유가 있고,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며, 은혜가 있는 성도 중에서 주로 선택을 
한다. 이들은 교회와 가정, 담임목사와 개인을 직접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
다.248) 지역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집사나 권사 중에 선택되며 두 지역을 함께 맡
을 수도 있으며 합당한 자가 그 지역에 없으면 필요한 사람을 그 지역으로 이사시켜 
맡기기도 한다.249) 지역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섬기게 되며 주 2회의 교육을 
통해 신앙 성장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지역장들끼리의 유대관계를 위해 
매년 수련회를 가지게 되며 특별한 때는 해외 수련회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깊이 
245)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5.
246)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6.
247)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6.
248)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6.
249)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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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득해 나가게 되며 아울러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구축해 나가기도 한다.250) 지역장으
로서의 갖추어야 할 이러한 내용은 지역장들로 하여금 한층 성숙된 섬김과 헌신의 리
더십을 세워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장년부 전도운동의 두 번째 요소는 속회(구역) 강사 교육이다. 속회는 감리교의 
유일한 소그룹 공동체이다. 감리교는 이 제도를 교회에 잘 적용하여 성도를 돌보고 
전도를 육성해 왔다. 본 교회는 속회의 기능인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중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강사들에게 적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강
사 교육은 일 년에 두 차례씩 CCC 교재인 4영리 교재와 본 교회에서 간행한 믿음의 
10단계를 통하여 반복 교육된다.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그 내
용을 가지고 이웃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또한, 주일 저녁예배 한 시간 전에 모여서 
강사 교육을 받는데 이때는 그 주간 속회에서 진행될 예배의 설교에 대한 교육을 받
는다.251) 설교 내용은 성경 각 장에서 발췌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공부함으로써 모든 
속회원 성도가 입을 열어 그들의 신앙을 말하게 하고 신앙성숙에 힘쓰게 했다. 속회
의 강사들은 수련회나 등산대회 등을 통하여 친밀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또한, 제 3 성전 이전 당시 커다란 어린이 전도운동이 있었다. 그것은 ‘어린이 
만 명 전도하기 운동’이었다. 이것은 ‘일일 초청 전도 축제’ 행사였는데 교회적으로 상
당한 전도의 효과를 내었다. 물론 만 명이 다 오지는 않았고 계속 교회 어린이의 수
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운동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많은 교사가 이 전도행사에 참
여했으며 일반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이 전도운동에는 학교 등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과 교회 소개와 교회 행사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등 다양한 
전도방식이 있었다. 전도자들은 전도축제일 당일의 차량 문제나 상품 등에 대하여 온
갖 지혜를 짜내어 수고롭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  
전도축제일의 장소는 제 3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교회 앞 
공원에서 2부 순서가 진행이 되었다. 2부 순서로는 여러 가지 뮤지컬, 무용, 합창, 악
기 공연 등이 이어졌는데 공원 한 가운데 무대를 만들고 이러한 내용을 진행을 하였
다. 이러한 내용은 몇 개의 장소에서 분산되어 진행되었다. 
이 전도축제일에 많은 어린이가 참석하였는데 만 명에 근접한 많은 수의 어린이
250)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7.
251) 이창준, 너 하나님의 사람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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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이게 되었다. 이 날의 교회 주변은 온통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만 
명 어린이 초청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시기 교회의 주일학교는 급격히 부흥하는 도
약의 시기를 맞았다. 제 3 성전으로 이전한 지 약 7년 째 되는 1997년 12월 즈음의 
교회의 어린이 수는 약 700~1000명이 되었으며 교사의 수는 약 150여 명이 되었다. 
교회의 어린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교회는 장년부 성도들에게 
주일학교 교사하기를 독려하기 시작하였고 성도들의 호응으로 교사의 수가 점점 증가
되고 주일학교 부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4. 제 4 성전시대 - ‘장년부 사역 활성화’
  
천안갈릴리교회는 제 3 성전시대 주일학교 어린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반과 부가 생기게 되었고 자연히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이상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
었고 필연적으로 더 넓은 새로운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담
임자와 제직들은 이 문제에 관해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지역인 
쌍용동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998년에 쌍용동 218번지에 대지 약 
3000평 연건평 1,300평의 제 4차 새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다.252)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기업과 사업체가 IMF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
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가정마다 가계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성을 위한 계승과 다음 세대
의 부흥을 위한 교회의 비전은 새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회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축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
관에 적지 않은 대출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시기 성전 건축은 적지 않은 규모로 
인하여 많은 경비가 소요될 상황이었기에 건축위원회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교회를 검소하게 건축하기로 논의를 하였고 새 건축공법을 도입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새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쌍용동 새 성전 
252)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교회성장 (2002년 4월).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9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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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시작한 지 일 년도 못되어 완공되었고 1998년 6월 28일에 입당하게 되어 쌍
용동 제 4 성전시대를 열게 되었다.
제 4 성전 입당 초기의 천안시 인구는 약 35만을 이루었고 이후 계속된 도시의 
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그 인구수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 도시 인구 약 60만을 넘어서
고 있다253). 이러한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사 오는 사람 중에 교회에 출석하
게 된 사람들과 또 전도되어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천안갈릴리교회의 성도 수는 차츰 
증가되게 되었다.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보다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어 교회는 대지 
1,000평 정도를 더 임대하여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
용은 마이카 시대의 삶을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선택의 여건이 되었다. 이
러한 여건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5년간 전반적으로 괄목할만한 전도의 부흥
성장의 시기를 이루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제 4 성전시대에 활성화된 장년층에 대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는 천안시의 개
발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미 제 3 성전시대에 도래된 천안시의 도시 
개발화 정책은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했으며 그 정책은 제 4 성전시대에 와서 더욱 확
대되었다. 기업으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천안과 근처 아산에 들어서게 되었고 기타 
많은 중소기업이 천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대학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도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이 많은 대학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 KTX의 운행으로 인해 수도권과의 짧아진 교통 
시간은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서울보다 싼 주거지 비용
은 천안시의 유입인구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제 4 성전시대의 천안갈릴리교회는 늘어난 성도들을 심방하고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부교역자들도 더 많이 필요했고 중간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역장들도 더 많이 필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4 성전시대의 지역장 수는 약 30
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들은 개인의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
자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위치에서 복음에 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
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천안갈릴리교회의 지역장 
253) asomeview.com >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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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오늘날 현대 교회 시대에서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리더십의 제도 가운데 하나
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안갈릴리교회는 평신도지도자 그룹인 ‘지역장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들의 헌
신적인 전도활동으로 장년부가 부흥되었고 따라서 장년부의 ‘속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소그룹 사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지역장제도는 이 시기에 
교회 안의 소그룹 단위인 ‘속회’를 늘리는 데 있어서 속회원에 대한 돌봄과 전도활동
으로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다. 지역장들의 소그룹 사역은 그들로 하여금 한층 성숙된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세워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교회가 목회적, 선교적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제 4 성전시대의 장년부 부흥은 장년부의 소그룹을 활성화시켜 나갔을 뿐만 아
니라 특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서의 부흥을 더욱 북돋워 주었다. 그것은 제 4 성전
시대에 증가된 장년층의 대다수가 교사로 부름 받아 헌신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교사 
수의 증가율을 보면 제 3 성전에서 나올 무렵 약 150여 명의 교사가 제 4 성전으로 
이사 와서 약 3년이 지난 2001년에는 약 500여 명254)으로 약 3배가 넘어 섰으며 다
시 약 3년이 지난 2004년에는 다시 1000여 명255)의 교사 수가 되어 약 2배 정도 증
가되었다. 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의 어린이 수도 늘어났다. 이창준 목사는 
교사 수가 늘어나면 주일학교 어린이는 저절로 늘어난다고 말한다.256) 이러한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의 성장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부서 가운데 주일학교는 앞서 말한 대로 제 3 성전시대에 부흥되기 시
작하였으며 1998년 제 4 성전시대가 되면서 점차 더 부흥되어 약 3년이 지난 2001
년도 즈음에는 천안갈릴리교회의 주일학교수가 어린이 1500명, 교사 500명을 형성하
게 되었다.257) 다시 약 3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어린이 재적 수가 약 2500명을 이
루었고 교사 수는 약 1000여 명에 육박하였다.258) 
천안갈릴리교회의 주 사역의 방향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운동이다. 이것은 교
회의 비전이기도 하다. 이미 성정동 제 3 성전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통
254) “교회선교와 교육 탐방,”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2.
255)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93.
256)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70-271.
257)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82.
258)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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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러한 비전을 교회에 불어넣어 주셨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어린이 부서를 특별히 
주일학교라 통칭한다. 감리교단의 대다수 교회가 어린이 부서를 교회학교라고 통칭하
는데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학교의 개념을 어린이 부서와 기타 교육 부서를 통틀어 
명칭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일에 그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어린이 부서를 주일학
교라 칭하게 되었다.259)
이창준 목사는 한국 교회가 쉽게 노쇠화한다고 걱정하는데, 농촌 지역과는 다르
게 이곳(천안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이 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교회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260) 천안갈릴리교회는 제 4 성전시대의 장년부 부흥에 따른 장년부 소그룹 활성
화로 인하여 장년부도 부흥하고 교사의 수도 증가하여 따라서 주일학교도 크게 부흥
하였다. 그것은 장년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좋은 모습을 교회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전교인 교사화’와 ‘교사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큰 부흥을 이룬 천안갈릴리교회 교육부서의 주일학교는 현재 
다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전반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게 되었는
데 교회의 체질 변화의 과정에 따른 변화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천안
갈릴리교회는 제 4 성전시대에 들어서서 약 5 년간 계속 성도 수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전임 담임목사였던 이창준 목사의 건강이 약
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계속적인 설교 사역을 할 수가 없
었고 심방과 전도 및 교육을 해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2008년 이창
준 목사의 후임으로 이동섭 목사를 천안갈릴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다.    
앞으로 필자는 이러한 천안갈릴리교회의 변화되고 있는 내용을 제 4 성전시대의 
새 성전 입당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을 다음의 <표 1>에서 크게 네 단계 
성장기, 정체기, 침체기, 회복기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259) 이창준, 주일학교 어린이 부흥, 22.
260) “다음세대, 다른 지역에 복음전하는 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
라를 위하여,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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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안갈릴리교회의 제 4 성전시대의 분석
261)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69-270.
262)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표지후면.
1. 1기: 성장기 (1998-2002)
  1998년 천안갈릴리교회가 제 3 성전에서 제 4 성전으로 이전할 무렵 천안갈릴
리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의 성도가 회집하고 있었다.261) 그리
고 제 4 성전으로 이전하여 약 5년간의 성장기를 통하여 교회부흥이 점점 활성화
를 이루어 그 수가 2004년~2005년 즈음에는 약 5,000여 명의 성도의 회집을 이
루었다.262) 
2. 2기: 정체기 (2003-2006)
  이 시기의 담임자 이창준 목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성전건축과 병행해 온 바
쁜 목회사역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약화되었다. 2003년부터 본 교회 학생부 출신
인 이동섭 목사과 협력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전반적으로 교회부흥에의 활성
화가 멈추고 정체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3기: 침체기 (2007-2013)
  이 시기의 담임자였던 이창준 목사는 건강문제로 목회를 효율적으로 많이 감당
할 수가 없게 되어 거처지를 담임하고 있는 천안갈릴리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천안
시를 떠나 경기도 일산 지구 고양시로 옮기게 되고 건강을 돌보게 되는데 이 시기
에 개인적으로 근교의 기도원들과 수도권에 위치한 여러 교회를 탐방하여 연구하
고 배우며 여러 신앙서적을 저술했다. 교회는 이 시기에 세 개의 지교회를 개척을 
하였다.
4. 4기: 회복기 (2014-현재)
  2014년 이창준 목사는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목사로 
교회에서 활동하게 되고(소속: 천안갈릴리중부교회) 이동섭 목사는 천안갈릴리교회 
담임목사로 내정이 된다. 이창준 목사의 건강이 다소 회복이 되는 가운데 침체된 
교회주일학교의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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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에서 분석한대로 천안갈릴리교회의 제 4 성전시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장년부 부흥은 물론, 이로 인해 확보된 교사의 양적 증가
가 자산이 되어 주일학교의 부흥운동이 제 4 성전으로 이사한 1998년부터 2002년까
지 약 5년간 그 성장이 최고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2003년부터 맞이하게 되는 약 
4년간의 정체기를 통하여 교회는 그 부흥이 정체되었고 2007년부터 약 7년간 도래된 
침체기를 통하여 교회는 그 부흥성장이 하향곡선을 이루게 되는 많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교회는 또 다른 교회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천안
갈릴리교회의 형제교회라 불리는 소규모 형태의 교회인 지교회들의 분립 개척이었다. 
초기 형제교회들의 개척 시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려운 시련들도 함께 찾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각의 형제교회들이 보
다 나은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긍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2014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은 교회의 전반적 내용면에서 교회의 회복기를 
이루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4 장의 연구는 천안갈릴리교회의 성전건축에 따른 목회적 현황들에 대해 연
구하고 각각의 성전시대에 따라 활성화되었던 사역 활성화의 실제들에 대해 연구하였
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성전시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그 시대마다 사역의 
활성화를 이룬 층들이 다양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그 층들은 어
린이,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것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는데 복음의 
역사성을 이어가도록 전 성도를 다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 사용하
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교회의 교회적 사명이 선교적 교회로서 다음 세대 부흥을 비
전으로 삼고 있음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다음 제 5 장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서 천안갈
릴리교회의 교회적 비전인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나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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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방안
천안갈릴리교회는 1976년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 성전을 건축을 하
였다. 교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차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을 하였다. 한 장소
에서 재건축이나 증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있던 지역을 떠나 좀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가는 지역으로 점차 이동을 하였다. 그것은 교회부흥의 성장이 그 요인이 되었다.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천안갈릴리교회는 1998
년 현재의 제 4 성전을 새로이 건축하고 이전을 하였고 그 이후로 초기 5년간은 교
회부흥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제 3 성전에서 나올 때 교인수가 약 1300여 명
이었던 것이 이 시기에 재적수 약 5000여 명을 아우르게 되었다. 이 시기 장년부와 
주일학교의 큰 부흥이 있었다.263) 
그러나 약 5년간의 성장기가 지난 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
은 이때까지 교회를 돌보아왔던 담임목사인 이창준 목사의 건강이 다시 약화되어 가
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지도력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
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사역하던 그 사역의 폭이 건강문제로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
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 지속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 논문 제 4 장 천
안갈릴리교회의 목회현황에 나타나 있듯이 교회 전반에 걸쳐 약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대한 여러 상황은 제 4 장의 제 3 절에 나타난 제 4 성전시대를 통하
여 잘 알 수가 있다. 
필자는 본 장에서 그동안 천안갈릴리교회가 당면했던 4 성전시대의 초기 성장기 
이후의 여러 교회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또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사역을 위
263)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표지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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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안갈릴리교회 다음 세대의 소그룹 활성화 사역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
다. 본 장의 제 1 절에서는 4 성전시대 교회 회복을 위한 변화 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제 2 절에서는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운동을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을 통하여 
알아보고 제 3 절에서는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가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의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을 통한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연
구는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의 교회적 비전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꿈을 더
욱 공고히 해 주는 귀한 역할이 될 것이다.     
제 1 절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변화 운동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교회적으로 여러 차례 변화 운동을 추구
하게 되는데 먼저 교회의 공동체성의 본질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성
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
게 이루어가야 할 책무 앞에서 갖추어야 할 당연한 성찰의 자세이기도 하였다. 천안
갈릴리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회복하고
자 애를 쓰는 가운데 먼저 내적 성찰의 요인으로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아성숙과 개
혁,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의 바른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생
활에 대한 폭넓은 변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패러다임의 변화
 
교회 역사를 통한 교훈은 시대마다 표출되었던 신앙 공동체의 현존성에 관한 것
이며 그것이 종말론적 패러다임이냐 혹은 제도적 패러다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과 형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은준관은 말한다.264)
26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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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목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여러 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65) 그 주 내용은 첫째, 교회 담임목사의 의식개혁이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이다. 설교자의 권위를 벗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예배의 갱신이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 밖
의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셋째, 교회교육 구조이다. 제자훈련은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신학교육이다. 우리가 키운 제자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학문과 목회 
혹은 신앙과 삶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충격을 감내하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뒤로 나가 
떨어져 한숨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는 무엇인지, 영성은 무엇인지, 새
벽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세례는 어떤 것인지, 제자들과 무릎 꿇고 진지하게 대화해 보
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감독과 교단정치이다. 중앙 집권지
향주의는 이미 전통 속에서 증명된 퇴색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세계의 분위기는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부흥강사들
의 문제이다. 타성에 젖은 활동은 지적, 영적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본인의 
감동도 발전도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일반 평신도 기득권층이다. 전통과 형식에 습
관이 굳어져서 신앙은 마비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감동적 
기도생활도 없고 더욱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변화하고자 하는 감각을 상실했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패턴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
는데 그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것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제 4 성전시대
의 정체기를 지나면서 담임목사였던 이창준 목사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천안갈릴리교회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이때 천안갈릴리교회의 획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
져오게 된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 규모의 지교회에 대한 것과 설교에 
관한 것이었다.
그 계기는 일산에서 이루어졌다. 이창준 목사는 그의 건강이 약화되어 목회사역
을 이전과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 2006년 일산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
265)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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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그는 그의 건강도 돌보면서 개인의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을 잘 이어가기를 노
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생활은 주로 근처에 있는 기도원들이나 교회를 찾
아 하게 되었다. 말씀은 주로 성경읽기나 말씀테이프 등을 들으며 말씀연구에 힘써 
나갔고 TV 설교 등도 경청해 나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나,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등 근처의 은혜 있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하는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기간 동안 이창준 목사는 수도권의 여러 교회
를 많이 탐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 교회를 다니는 동안 특별히 서울 사랑의 
교회와 서울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때 크게 영향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시온성교회였다. 시온성교회는 
그때 일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교회를 건축하여 이사를 간 교회이다. 
이창준 목사는 일산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 평소 개인적 교류가 있던 시온성교회
의 예배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시온성교회는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문학 목사가 개척한지 34년째 
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평일에도 하루 세 번 기도회 예배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 소수의 성도가 모이는 시온성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소망을 두고 하루 세 
번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교회이다. 매일 드리는 예
배를 통해 주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예배 후에는 개인기도와 중보기도회를 갖는다. 
하루 세 번 예배에 다 참석하기가 어렵지만 숫자가 적으면 적은대로 이 예배와 기도
회는 드려진다. 말씀은 성경 한 장씩 차례대로 전해진다. 주제설교가 아니고 강해설교
가 이루어진다. 예배가 끝나면 기도회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때 각 기도제목을 가지고 
공동으로 기도한 후에 특별히 건강히 약화된 이창준 목사를 위한 치유중보기도를 하
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약 일 년 간 지속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창준 목사는 시온성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적
용점을 찾았는데 그것은 소그룹적 목회와 말씀 설교에 관한 것이었다. 천안갈릴리교
회는 계속적 부흥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어느덧 중형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고 이것
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추구를 희석시키고 교회의 성경적 본질인 코
이노니아적 공동체성을 감소시켜 천안갈릴리교회가 교회의 구조를 이끌어 나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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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목회, 방법론적 목회에 점점 더 나아가고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창준 목사는 이러한 면에서 교회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4 여 년간
의 정체기 이후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인 지교회 분립 설립을 양산하게 되었다. 또한, 
말씀 설교에 관한 내용이 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그동안 주로 주제설교를 해 왔다. 
그러나 시온성교회와의 일 년여 간의 예배와 기도회 참석을 통하여 듣게 된 강해설교
에 대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이창준 목사는 그가 일산에서 천
안으로 다시 온 이후로는 천안갈릴리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강해설교를 적용하게 되
었다. 이 두 가지가 천안갈릴리교회적으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게 한두 가지 
주축이 되는 내용이다. 
그것의 동기는 천안갈릴리교회의 제 4 성전시대 교회의 정체기 동안의 여정에 
형성된 것이었다.
2. 자아성숙과 개혁
이 시기의 예배시간 설교에서 많이 선포된 메시지의 내용은 자아에 관한 내용이
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즉 자아는 나를 말하는 것인
데 자아 중심이란 ‘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중
심’이 된다. 교회는 이 시기에 이러한 메시지가 설교를 통해 많이 선포되었다. 그것은 
지도자였던 이창준 목사의 내면 성찰의 여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다. 
교회 개척 초기에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흠모하며 순수한 금식과 기도생활과 그
에 따른 열정적 말씀선포로 목회사역에 임하였지만 교회가 부흥 성장함에 따라 차츰 
구조적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역화에 익숙화 되어가고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목회적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하는가에 대한 반성이었다. 그러므로 설교는 자
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
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자고 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설교는 한동안 지속되었기에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설교가 늘 같
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육도 반복해서 자주 같은 내용을 교육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 면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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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 하나
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자의 목회적 접
근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도자와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고서
는 성경적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아무리 외형적 업적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
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도자와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인 것이다. 
이 시기 이창준 목사는 자신의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철저
히 붙잡고 나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고 있었다. 교회
가 겉껍질을 벗고 내면이 바로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개혁을 진행하
였다. 
3.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 -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천안갈릴리교회는 2007년 정체기 이후 여러 개의 지교회 분립 설립 이후 이러한 
지교회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교회 공동체에 공유되는 데는 약 7년
간의 침체기의 힘든 과정을 거쳐 왔다.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은 비 온 뒤의 땅이 굳
세어지듯이 이러한 수용하기 힘든 교회 구조의 변화를 긴 인내로 견디어 나왔다. 
정체기 이후 오랜 기간의 교회의 메시지였던 십자가 밑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
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자고 하는 내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인 공동체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하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변화해 나가는데 더디고 시간은 걸리
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교회는 약 7년간의 침체기를 
거쳐 2014년부터 조금씩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성
의 본질인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조금씩 외형의 변화를 꿈꾸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여정에는 교회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운동이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말씀교육의 강화로서 매년 1, 2월은 성경읽기의 달로 정하여 
다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 외에 교육 교재 암송과 성경 말씀 암송을 장려한다. 
교회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연구한 후에 성도들에게 말씀 소감문을 쓰게 함으로 
말씀을 더 강화하는 훈련을 해 나가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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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말씀 강화의 또 다른 하나의 운동은 저녁예배의 특별 순서에 등장하는 
어린이, 청년학생, 교사와 임원들은 자신들이 발표하는 내용 뒤에 꼭 성경말씀 한 구
절을 대표자가 암송을 하게하고 그 순서를 마치게 하고 있다. 
예배 전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 팀에 속한 청년학생들도 그들의 찬양이 다 끝
나고 나면 한 사람이 꼭 성경말씀을 암송을 하고 끝을 맺는다. 그 사이에 찬양리더의 
멘트는 일절 없다. 오직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때로 외부강사들이 왔을 
때 그들 일부는 이러한 모습에서 신선한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교회는 IMF 이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교회적으로 해 왔는
데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기도운동으로 정착이 되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하루에 세 
번 기도회 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회와 정오기도회, 그리고 저녁기도회(8시)가 있다. 
또한, 기도실에는 24시간 찬양음악을 방송하고 있다.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로 
연주되는 찬양곡들이다. 전통찬송가와 은혜로운 복음성가 곡들이 방송되고 때로는 무
반주 성가곡들이 방송되어지기도 한다. 또한, 릴레이기도 시간이 있어서 오전 7시부
터 오후 7시까지 순번제로 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 외에 특별기
도 제목을 위한 중보기도가 팀 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월 15일은 교회 금식 기도의 
날266)로 정하여 사역자들 위주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금식 기도회를 한다. 또한, 
교회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금식 기도, 산기도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 회복운동과 기도 회복운동은 천안갈릴리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그 
본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 요소가 되고 있다. 초창기 이러한 모습
으로 출발 하였지만 교회부흥이 활성화되어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을 
때 또 그 사역을 위한 사역에 동분서주하다가 잃기 쉬운 복음의 순수성이다. 천안갈
릴리교회는 오랜 기간의 정체기와 침체기를 지나는 동안 이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초창기 교회가 사심 없이 추구해 왔던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기로 노력하고 있으
며 이러한 성찰의 운동은 현재의 담임목사인 이동섭 목사와 지도목사로 후배 목회자
들을 협력하여 돕고 있는 이창준 목사, 그 이외의 부교역자들과 중간 지도자들과 임
원 제직들 중심으로 조용히 개혁되어져 가고 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
하고 하나님 중심적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 교회의 은혜를 받
266) 매월 15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역자가 교육관에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금식기
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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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질 때 천안갈릴리교회는 주님
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말씀운동과 기도운
동 외에도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찬양생활과 예배생활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천안갈릴
리교회는 교회에 24시 기도실267)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도실에는 24시간 찬양곡이 
음향시스템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다. 찬양곡으로는 기악곡, 성악곡, 무반주 성가곡, 
고전 찬양곡, CCM 등 다양한 찬양의 장르가 사용된다. 예배 전 찬양단과 여러 개의 
성가대 등이 예배에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갈릴리교회의 율동팀은 하나님을 경배
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의 안무는 
한국무용, 고전무용, 현대무용 전공자들의 주관 하에 기도 가운데 연습되어지며 이들
의 공연은 매우 성령 충만하다. 때로 교회가 해외에 선교수련회를 갈 때 더러 이들도 
동행하기도 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들의 공연은 복음 선포와 함께 예배나 집회 등에
서 특별한 은혜를 끼치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예배를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설
교에 대한 준비이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설교는 이전에는 주제설교였지만 현재는 강해
설교가 채택이 되어 진다. 이러한 강해설교는 사람의 감정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말씀
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게 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안내해 가고 
있다.  설교의 준비에 많은 목회자와 함께 토론하며 연구해 나가며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적 목적성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한 행보를 맞추어 나가기에 서로 겸손히 공조
를 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주일 저녁예배와 삼일 저녁예배의 시간을 없애
거나 변경 조정하여 약식으로 저녁예배에 대처하는데 반하여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
의 초기 설립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이 되어 오도록 주일 저녁예배와 삼일 
저녁예배를 변함없이 드리고 있다. 
267) 교회 지하 1층 베다니 기도실, 평일 1부 오전 5:15 새벽기도회 장소, 약 200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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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천안갈릴리교회의 효율적인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운동
천안갈릴리교회가 제 4 성전시대 교회의 부흥성장이 약화되는 시기를 지나는 동
안 교회의 부흥의 활성화의 위기의 상황을 인식한 담임목사인 이창준 목사는 이 당시 
교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엄청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천안갈릴리교회가 중소
도시에서의 교회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되었지만 이러한 중형교회 
이상의 규모의 교회를 한 사람 담임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만으로는 그 미래를 이
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 뼈아픈 변화의 개
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교회들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교
회라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지교회(형제교
회)를 세워 성도의 일부를 옮겨 교회를 분립 설립한 것을 말한다.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가 약화되어가고 있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연구 분석하여 교회의 공
동체성의 본질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소그룹 목회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내의 소그룹 공동체의 활성
화뿐만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소그룹 교회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 밖에서
의 지교회 개척 설립의 방향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소그룹 활성화 운
동의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 운동이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여러 성전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 과정에서 기쁨의 성장기 시대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닥쳐 교회
가 시련을 겪은 시기도 있었다. 성장기 다음에 정체기를 지나 교회부흥이 감소되는 
침체기의 과정도 겪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지
도자와 성도 각 개인의 성찰과 교회 공동체적인 성찰을 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천
안갈릴리교회는 4 성전시대의 회복기 기간에 그러한 건실한 성찰 위에 교회 공동체성
의 기초단위인 소그룹 운동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소그룹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 형
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천안갈릴리교회의 지교회들과 해외 두 
곳의 선교센터의 소그룹 활성화에 대해 연구해 보고 그에 따른 다음 세대의 소그룹 
활성화와 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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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교회(형제교회) 설립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소그룹 개념적 지교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약화되어 교회가 침체에 빠지거나 점점 약화되어 가기보다는 소규모 교회로 
나누어 궁극적으로 교회를 살려 나가야 하겠다는 결단이 지도자에게 서게 된 것이 요
인이 되었다. 이때 이창준 목사는 1990년대 이후 대두된 셀교회에 대한 연구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기독교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 학자는 1970
년~1980년대의 교회성장학의 방법적 이론에 대해 성장만 추구한 건강하지 못한 내용
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1990년대 이후 대두된 셀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셀교회의 모든 가치를 다 적
용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가
운데 셀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작은 규모의 지교회들을 분립 설립해 나가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가 이때까지의 교회적 패러다임을 
성찰하고 더 바른 교회상을 구축해 나가고자 함에 있어서 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
다. 
그렇다면 천안갈릴리교회가 정체기를 거쳐 감소기의 과정에 도래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앞에서 주장한대로 분석하면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감소되어가므로 건강
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다. 현실적으로 담임목사의 건강은 약화되었으므로 
병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의 지도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가 없었다. 그렇
다고 교회 전체가 병이 들어서 교회의 부흥성장이 감소되어 갔는가? 
필자는 이러한 연구에 도전해 보고자 일단 1990년대에 제시된 건강한 교회의 8
가지 진단에 대한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의 창립자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가 연구한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천안갈릴리
교회의 교회부흥의 정체와 감소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여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NCD 의 8가지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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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8가지의 핵심적인 원리268)
위 <표 2>에서 의 8가지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천안갈릴리교회에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에 탁월한 면이 있다. 중간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은 장년부와 
다음 세대에게 잘 적용되고 있다. 전인적 소그룹 면에서는 취약하다. 모여서 예배드리
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개인이 안고 있는 결손부분에 대한 손길이 
부족하다. 필요 중심적 전도는 잘 이행되어 진다. 교회가 늘 전도 중심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배 면에서는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설교자의 설교는 과
거 주제설교에서 강해설교로 바뀌었는데 성경에 입각한 설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
다. 설교 외에 찬양과 저녁예배 특별순서에 드려지는 몸 찬양과 드라마 찬양 등이 은
혜롭다. 이러한 내용이 어우러져 생동감 있는 예배가 장년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 드려지고 아울러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열정적 열성은 초
창기 교회 때부터 제 4 성전 성장기까지 25년 넘게 교회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
은 전임 담임목사와 후임 담임목사의 탁월한 리더십과 성도들의 호응이 잘 조화를 이
룬 결과이기도 하였다. 기능적 조직도 탁월하였다. 교회가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
여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중심으로 움직여 진 천안갈릴리교회
는 주일학교의 부서조직이 면밀하게 움직여진다. 
268)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The ABC's of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역 (서울: NCD, 2000), 40.
    <8가지의 핵심적인 원리>
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② 전인적 소그룹
③ 필요 중심적 전도                  ④ 영감 있는 예배
⑤ 열정적 열성                       ⑥ 기능적 조직
⑦ 은사 중심적 사역                  ⑧ 사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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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 또한 평신도 중에서 선발된 중간지도자들을 주축으로 교구관리, 지역관
리, 셀(속회)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갔다. 이러한 기능적 조직들은 교회를 잘 구조적
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은사 중심적 사역으로는 교회의 목적성
을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으로 두고 ‘전교인 교사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기 때
문에 전 교회적인 은사는 이쪽으로 계발되어 나갔고 자연히 제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함양되어 나갔다.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전도
와 제자훈련 쪽의 교회적인 은사가 전 성도적인 은사가 되어 갔다. 사랑의 관계에 대
해서는 이 점이 교회의 취약한 점이 될 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수직신앙,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선으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였으나 성경적 교회 공동
체로서의 본질인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할 면밀한 돌봄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취약했던 것이다. 교회가 전도 사역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행해 나갈 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 대한 자각이 취약했다
고 여겨진다. 사도행전적 초대 교회의 교회 공동체성을 연구하면 그들은 모여 예배드
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또 가진 모든 것을 공유
하며 부족한 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나눔의 생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현대인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는 상황이다. 계속 발전되는 과학문명과 첨단의 
산업화와 기계화된 문명은 편리한 삶, 더 빠른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은 
더욱 피폐해 져 가고 있다. 이문균은 그의 저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에서 포
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진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포스트 진리 시대라고 말하
고 있다.269)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과 타락 속에서 가정이 흔들리고 더욱 개
인주의화 되어가는 세태 속에서 교회는 더 성경적 삶을 가르쳐서 개인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로 가게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고찰해 볼 때 천안갈릴리교회는 그동안 외형
적 전도 사역에 치중하여 사역 중심화 된 그동안의 과정을 살피면서 내면적으로 채워
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전인적 신앙 인격을 
갖춘 지체들로 구성된 소그룹들이 모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돌
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올바른,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269)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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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소그룹적 목회를 교회 
안과 밖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약 4년간의 교회부흥 활성화의 정
체기를 지나는 동안 교회의 미래를 위해 2007년 두 개의 소그룹적 교회를 설립하였
다. 다른 말로는 지교회, 또는 형제교회라고도 칭한다. 지교회로는  쌍용동 지역에서 
출발하여 현재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남부교회를 처음으로 세웠고 두정동에
서 출발하여 현재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갈릴리중부교회를 두 번째로 세웠다. 갈릴
리남부교회는 약 300여 명의 성도가 분립하게 되었고 갈릴리중부교회는 약 200여 명
의 성도가 분립을 하게 되었다. 
이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의 시대였다. 지교회들의 분립 설립의 필요성과 그 
가치성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공감대를 얻어낼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교회의 약화와 담임목사인 이창준 
목사의 건강의 약화가 향후 천안갈릴리교회의 역사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교회 설립의 공감대의 결핍 속에서 성도들은 우왕좌왕 방황하였다. 그
러므로 이러한 지교회들이 분립 설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분립성도 대상자에 
오른 성도들 가운데 더러는 순응치 않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의 특징인 주일학교 부흥의 활성화를 후퇴시키게 한 요
인도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은 교사수와 어린이 수가 함께 줄어들게 했기 때
문이었다. 
또 하나의 지교회로의 전환성에 일어났던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의 하나는 지교
회의 담당사역자로 임명받은 부교역자와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두 개의 지
교회를 분립시켜 세운 천안갈릴리교회는 분립시킨 최초의 교회인 갈릴리남부교회와 
갈릴리중부교회 두 교회 모두에서 발생되는 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미 지교회를 분립할 때부터 본 교회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
서 분립을 하였으며 지교회 역시 은행의 대출을 안고 건물을 인수하였기에 새로이 설
립된 지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본 교회와의 장기적인 협력사역을 이루어 나가야만 했
다. 또한, 교회의 목회 철학적 내용을 공유를 하여 나의 교회도 아니요 너의 교회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잘 일구어 나가야만 했는데 일단 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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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립하게 보니 지교회를 형성하게 된 성도들과 새로 담임자 비슷한 위치에서 사역
하게 된 부교역자들이 이 점을 잘 인식하게 못하고 감정적으로 들뜨게 되어 쉽게 본 
교회와의 교류를 부담스러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본 
교회에서는 지교회에 임명된 부교역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 또 부교역자에게 동조하여 지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이 나오게 되어 초창기에
는 지교회 설립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천안갈릴리남부교회가 심
하였고 천안갈릴리중부교회도 진통을 겪고 지도자가 바뀌게 되었다. 
천안갈릴리남부교회의 경우 300명 정도 분립되어 개척된 지 교회였는데 모 부교
역자 임명 후 일 년도 되지 않아 이러한  사단이 나서 그 부교역자가 지교회를 떠나 
바로 근처에 개척을 하였을 때 그 300여 명의 성도가 거의 다 나가고 교회가 거의 
텅텅 비게 되었다. 이때 장년부 성도는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청년 학생 어린이 몇 
명이 교회에 남게 되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킨 셈이었
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때 다시 본 교회에서 성도 얼마를 보내고 새로운 사역자를 
임명하여 갈릴리남부교회로 보내었고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와 주일학교의 소
그룹 활성화에 힘쓰게 되었다. 갈릴리남부교회는 현재 약 삼 년 만에 다시 약 300여 
명의 성도수가 모이는 귀한 지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천안갈릴리중부교회도 두어 번 정도 부교역자와의 갈등이 교회적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갈릴리중부교회는 지역적으로 구도시적 개
념이 있어 교회부흥의 활성화는 더디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이 교회 역시 다음 세
대 부흥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 교회의 특징은 많지 않은 성도 수에 비하
여 청년학생들의 찬양사역이 활발하여 본 교회에서는 그 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악기 연주자를 보내어 그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이 
두 곳의 지교회들은 천안갈릴리교회의 특징인 주일학교부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
고 있으며 천안갈릴리교회의 정체성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두 지교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설립된 지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최초의 교회
가 있던 봉명동 근처 상가에 설립된 갈릴리소망교회이다. 갈릴리소망교회는 2012년 
설립되었다. 갈릴리소망교회의 설립 배경은 조금 특이한데 그것은 본 교회에서 새 지
교회의 분립을 위하여 성도들을 분립시킨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유지 인원 두세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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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거의 노숙자로 채워진 교회이다. 그 배경은 2012년 본 교회의 이웃초청 
전도주일에 담임목사인 이창준 목사의 거리전도에서 전도되어 온 노숙인 들이다. 일
회성으로 끝났을 이 모임은 그 후로 계속 이어져 교회가 이 상가건물을 빌려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노숙인 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계속 꾸준히 주일마다 예배시간에 참
여하는 것이다. 노숙인 들을 위한 배려로는 오후 1시 30분 드리는 예배 후에 빵과 음
료수 하나와 교통비로 2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시간 전에 이미 여러 종
교 구호단체에서 제공하는 모임에 나가 아침, 점심을 다 제공받고 오게 된다. 그런데 
갈릴리소망교회에 모이는 이들의 인원수는 줄지를 않고 조금씩 더 늘어나서 100명,  
120명, 160명이 모이고 있으며 이제 교회 예배 공간은 이들을 수용하기가 버겁게 되
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얼마 못 가게 될 줄을 알았기에 소망교회는 얼른 문을 닫
게 될 줄을 알았던 것이 오히려 노숙인들이 더 모여 동네에서 싫어할 정도가 되었다.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오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노숙인들이 이 교회가 언제 문을 닫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예배 시간에 아멘도 더러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역자에게 받은 돈을 주기도 하
는 경우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그들의 모임에 헌금순서는 없는데 어떤 이들은 왜 헌
금시간이 없느냐고 하는 이들도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노숙인 성도들에 대한 대책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 또한 갈릴리소망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갈릴리소망교회는 성도의 구성원이 노숙인들로 채워져 있으므로 교회의 다른 부
서의 목회적 사역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나 천안갈릴리교회의 신앙적 비전인 ‘후손
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라는 정체성은 이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체적으로
는 교사가 없으므로 본 교회에서 파송된 교사들이 동네에 나가 어린이를 전도하여 그
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도된 동네의 어린이들이 주일 어린이예배에 참
석을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4-5 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도 본 교
회에서는 갈릴리소망교회의 주일학교의 소그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
다.
교회의 커다란 개혁적 변화인 소규모 교회 목회 지향으로서의 지교회 분립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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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천안갈릴리교회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가슴 아픈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런 변
화의 과정이 앞서 말한 약 4년간의 교회부흥의 활성화의 정체기를 지나면서 또 엄청
난 교회적 변화구도인 지교회의 분립에 따른 성도의 지역별 개편에 따라 분립시키고 
또 지교회에서 진통을 겪고 떠나간 성도들도 생겨나면서 본 교회 내의 분위기도 침체
되어 갔다. 정체기에 발생한 교인 이탈, 교회변화의 개혁의 시기에 지교회로 이동해야
만 한 교인의 빈자리, 이동하여서도 떠난 교인 수의 발생 등 이러한 요인들은 본 교
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의 신앙생활을 약화시켜 전체 성도수
와 교사, 어린이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성장 시기 약 5천명이 되던 성도가 약 4년
의 정체기와 약 7년간의 침체기를 통한 교회개혁의 변화의 시기에 숫자적으로는 교회
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2015년 약 2천명의 성도로 그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물
론 여기에는 분립된 지교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도자의 리
더십 약화와 그에 따른 교회구조의 변화의 패러다임인 지교회 분립으로 인해 교회는 
수치적으로 성도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뼈를 깎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고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교회보다
는 나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온전하게 되
었을 때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후 많은 결실을 이루게 하셔서 교회
는 통합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시련의 기간 동안 교회의 일관된 메시지는 자아를 십자
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자 라는 내용이었다. 즉 나 중심의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건강
하게 출발해서 교회의 부흥성장을 이루었던 교회가 사역의 활성화에 묻혀서 인간 중
심이 되어간 것을 반성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교회로 새롭게 되는데 목회자와 성
도들이 함께 노력을 하였다. 개인과 교회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사도행
전적 교회로 다시 되기를 힘쓰면서 교회적 회개운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성의 회복을 위해 본 교회와 지교회가 다함께 노력을 
하였다. 온전한 개혁과 변화270)는 본 교회와 지교회를 아우르며 일어나야만 진정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성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270)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천안: 한국문화, 200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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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형제교회들인 지교회들과 교회의 비전과 주제
를 공유하며 또 말씀의 내용도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
다. 천안갈릴리교회의  형제교회들인 지교회들은 앞에서 거론한 본 교회의 비전을 함
께 공유하며 그 정체성을 구축해 나간다. 본 교회는 이 교회의 비전을 지교회인 형제
교회들과 함께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과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의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변화의 추구를 위한 교회 
안과 밖의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는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의 교회의 신앙적 비전
이요 목적성인 다음 세대의 소그룹 활성화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 갈릴리글로벌미션
천안갈릴리교회는 2007년 7월 지교회들을 분립 설립하고 난 2009년 2월에 해
외선교를 위해 중국과 몽골 미국 세 곳에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선교에 힘
쓰고자 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경제가 성장이 되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이 1998년 세계경제의 불황의 여파로 발
생한 IMF로 인하여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중국에 회사나 공장을 건립하거나 이전을 
하였다. 그중에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청도에 많은 한인 기업의 회사나 공장 등이 있
었는데 여기에 한국인들이 많이 나가 있게 되었다. 교회는 그들을 발판으로 하여 현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본 교회에서 한 명의 
장로를 추천하여 파송하게 되었다. 중국 청도에는 그 이전에도 교회에서 중국선교를 
위해 교회도 설립하고 선교사도 파송하였지만 여러 상황이 발생하여 그 연결성이 활
발치가 못하던 때였다. 파송된 선교사는 약 일이년간 북방사역을 교회적 차원에서 하
고 귀국을 하였다. 또 한 곳은 몽골지역이었는데 이곳에는 믿음이 신실한 여지역장 
중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되어 개교회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적 사
정으로 인하여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몽골지역에 대한 선
교를 하고자 교회의 유급 장로 중에서 한 명이 추천이 되어 보내어졌으나 그는 몽골
지역 정탐과정 중에 그 열의가 식어져서 선교사의 직임을 그만두게 되었다. 미국 선
교사 파송으로는 평소 미국에 비전을 두었던 김사라 성도가 채택이 되었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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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세 사람이 세 국가를 놓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나 두 사람만이 이에 응하게 되
었다. 
김사라 선교사는 2009년 3월 초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다음 세대의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선교사의 직임을 수행하고자 떠나게 되었다. 떠날 때 교회의 
청년부 출신의 전도사 부부와 함께 떠나게 되었다. 그것은 미주 교육선교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소그룹 인원이었다. 교회는 먼저 미국의 LA 지역에 천안갈릴리교회의 
지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의 기독교대학의 교수로 
있던 한인목사 한 사람과 협력하여 LA 글렌데일 지역에 LA갈릴리교회를 2007년 4
월에 설립하게 되었다. 이때 그가 이전에 목회했던 몇 사람의 친인척과 성도들이 규
합이 되어 약 20여 명 정도가 회집이 되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김사라 선교사 일행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두 사람의 전
도사 부부는 학업의 문제가 있어서 김사라 선교사와 협력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
다. 이후 김사라 선교사는 언어공부를 하면서 어학연수를 하게 된 한국 천안갈릴리교
회의 청년들과 함께 교육사역을 해 나갔다. 김사라 선교사는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
에 교육선교기관인 ‘갈릴리글로벌미션’271)을 허가받아 그 사역을 약 5년간 하였다. 
갈릴리글로벌미션은 특별한 사역의 공간은 없었지만 대개 렌트한 아파트 두 세 
개중 한 개 처소를 선정하여 기도처로 삼고 수시로 모여 신앙생활을 독려해 나갔다. 
갈릴리글로벌미션의 교육선교의 목적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중에서 특히 영어의 언
어능력을 겸비한 세계선교에 이바지 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성
을 두고 어학공부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을 힘써 나갔다. 
신앙생활을 위한 내용으로는 영어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생활, 찬양생활, 한국과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 등이 있었다. 또한, 수시로 미국의 기독교역사를 공부할 수 있
는 곳을 찾아다니며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였는데 많은 미국교회와 한인교회를 탐방했
고 미국의 기독교학교들을 탐방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속에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들의 생활을 공부하기 위해 한인문화회관 등을 탐방하고 공부하기도 하였다. 
공동체는 미국의 대표적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을 탐방하기도 했다. 더 심층
적인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동부지역을 탐방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
271)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허가 2009년 7월, 연방정부 허가 2010년 2월 승인된 비영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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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구를 찾아가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 신앙의 선조들의 유적지를 찾아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청년들은 이러한 
곳에서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헤아려 보고 오늘날의 미국이 문제점들에 대해 걱정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하나님께 미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도 했다.     
한인디아스포라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인사회에 큰 지도자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
은 도산 안창호272)인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의 발자취를 공부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LA 지역만 해도 그의 유적지는 우체국, 고속도로, 남가주대학 
등 세 곳273)에 남겨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들을 탐방해 보면서 한국인의 위상에 
대해 다시 한번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을 실어 날랐던 
레인 빅토리호가 산 페드로 항에 입항되어 있는데 이곳을 탐방해 본 것도 한국과 미
국의 우호관계에 대한 특별성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좋은 역사적 좋은 교육의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우호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미 미국은 대한민국의 6.25전쟁에서 
약 5만 명 이상의 젊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그들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리고 많은 
고아를 도와주었으며 또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등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선교에 앞장서게 하였다. 
미국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필자는 더욱 
미국을 위한 비전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기도해야 할 책임성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신앙적으로 손을 잡고 세계선교를 이루며 주님의 오실 때를 예비해야 함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필자의 약 5년간의 미국 LA 체류기간 동안 갈릴리글로벌미션은 미국 정부의 합
법적인 허가를 얻어 이러한 기독교 교육선교의 활동을 해 왔으며 그동안 다녀간 성도 
수는 약 50여 명에 해당한다. 기간으로는 짧게는 일주일, 열흘, 한 달, 석 달, 육 개
월, 일 년 등 다양했다. 연령별로는 주로 청년대학부가 이에 속하였으며 그 외에 주일
학교 어린이 순장들과 교사들, 청년 찬양 팀들, 지역장들과 장로들 부교역자 들이었
다. 그 중에 일부는 탐방 형식이었고 그 외 대부분의 청년 학생들은 어학공부를 하면
272)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앞장 섬, 미주한인사회의 최초의 공동체의 지도자.
273) 도산 안창호 우체국(6가와 하버드),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Fwy),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USC 캠퍼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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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릴리그리스도공동체로서 신앙공동체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교회에서 지향하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활성화,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라는 교회의 비전에 부
합하는 해외교육선교활동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다.
이 운동은 권장할 만한 내용이고 또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갈릴리글로벌미션은 비용문제에 있어서
는 학생들의 어학연수 학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아파트 렌트비와 차량운행비와 
기타 기독교유적지나 기독교학교와 교회 등의 탐방비는 교회에서 보조를 하였다. 집
을 떠난 낯선 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 생활이 힘들기도 하지
만 이러한 교회와의 협력관계는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개인 신변의 안전문제를 도와주고 세상문화에의 유혹으로부터도 개인들을 보호해
주는 좋은 점이 있었으며 경비 면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율성을 가져오게 하는 
이득이 있었다. 
이 시기에 훈련에 동참했던 청년대학부들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의
료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한 명도 캄보디아의 프놈펜 제일교회274)를 섬기
며 현지의 선교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현재 사이판에서 교육선교 활동 
중에 있다. 처음에는 외국어에 자신 없어 하던 학생들도 차차 미국의 생활에 익숙해
지면서 한국에서보다 더 외국어인 영어에 친밀해 지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생
활 속에서의 영어를 접하게 되므로 영어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약 
일 년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비록 이들의 연수기간이 짧지만 한국에서 일 년 배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영어실력에 좀 더 자신
감을 갖게 되며 이것은 세계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이 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역의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가 약 4년간의 정체기가 지나고 2007년 
지교회 분립설립 이후 본 교회적으로 숫자적으로 성도수가 감소하는 침체기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이루어 진 일들이라 교회부흥이 활성화를 이룬 시기는 아니었
다. 오히려 성도 수는 줄어들고 교회부흥의 활성화가 약화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일
들이라 이러한 사역들을 활기차게 해 내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교회의 재정
274)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국 감리교단에서 파송한 윤종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한국
감리교 소속의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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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인식도 이러한 미래의 기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제자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했다.
교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한 국제지도자훈련을 위
한 미주지역 소그룹 사역의 장은 약 5년~7년에 걸쳐 이어지게 되었다. 5년은 현지체
류사역이었고 2년은 방문사역이었다. 방문사역으로 필자는 현지의 기독교적 내용의 
행사들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본 교회의 예배뉴스 자료로 보내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Charles E. Fuller Institute of Evangelism and Church Growth의 책임자인 칼 
조지(Carl George)는 미래 교회의 대안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피력하였다.275) 천안갈
릴리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해외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갈릴리글로
벌미션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의 회복은 소그룹에서 가장 잘 실행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276)을 나타내어
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소그룹 공동체는 그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박영철은 소그룹은 가족으로서 생각, 감정, 고통과 기쁨 등 모든 것을 나
누면서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77) 
갈릴리글로벌미션의 소그룹 사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경험되어졌고 이것은 특
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과 지도자를 양성할 꿈을 갖고 있는 천안갈릴리교회의 
미래 교육목회의 비전으로 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가 2015년 8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미국령 사
이판 섬에 천안갈릴리교회와 형제교회들의 소그룹 공동체 훈련 센터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  
천안갈릴리교회와 형제교회들의 통합적 소그룹 공동체 훈련 센터를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설립한 이유는 세계화의 물결과 아울러 점차 발전되어가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삶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도래된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 이유가 되었다. 
또한, 미래의 복음의 역사성의 계승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에 힘쓰는 교회로써 
세계를 품는 다음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일들과 차세대 기독교 
275) 박영철, 셀교회론, 255-256.
276)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
277) 박영철, 셀교회론,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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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을 양성해 내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이기에 교회는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사이판 비전센터278)
천안갈릴리교회는 2007년부터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교회적으로 소그룹적
인 사역을 지교회를 분립 설립하고 더 확대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대형교회
가 안고 있는 교회구조상의 문제가 미래교회의 방향성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에 이러한 소규모적인 지교회를 여러 개 설립해 나가게 되었다. 또한, 본 교회 
안에서나 지교회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소그룹 목회 사역에 더 관심
을 갖게 되었다. 회중예배에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부족하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인 속회(구
역)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대로 더 자주 모이고 함께 친교를 나누었다면 현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상반된 내
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소그룹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독려
하게 되었다. 청년부는 소그룹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셀279)별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
고 친교를 나눈다. 또한, 그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청년 회지를 발간함으로써 더 서
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여러모로 헌신을 한다. 교사들과 어린이, 장년부도 
지역별로 모여 기도회를 하고 전도활동도 하게 된다. 일 년에 두 차례 교구전도축제
가 열리는데 이것은 몇 개의 장년부 지역이 연합하여 전도 축제를 벌이는 소그룹 전
도 축제이다. 이러한 소그룹 사역은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의 활성화를 위
해서도 이루어지는 교회의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을 이룰 기회를 교회는 가지게 되었
는데 바로 사이판에 그 다음 세대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
2015년 8월 천안갈릴리교회는 사이판 캐피탈 힐 지역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3
년 기간 렌트 계약을 맺게 되었다. 건평 약 150평정도 되는 1, 2층 교회 건물은 소그
278) 사이판 캐피탈 힐에 위치, 건평 약 150평, 1층 교육관 및 숙소, 2층 예배당.
279) 천안갈릴리교회에서는 속회를 소그룹적 의미로 셀(cell)이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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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청년학생들이 모여 공동체훈련을 하기에 합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1층은 교
실과 주방 욕실과 숙소로 쓸 수 있는 방이 여러 개 있다. 2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 주위 환경은 자연적이며 사이판 자체가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공해 
섬이다. 사이판 섬은 일본군에 징용되어 온 한인들이 태평양전쟁 때 많이 희생된 곳
이기도 하다. 미국령 자치령으로 있다가 얼마 전 약 5년 전에 미국령으로 바뀌었으며 
원주민은 말레이시아 계통이 초기에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근처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다. 사이판 섬은 마이크로네시아 군도의 많은 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또
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대략 10명~2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곳이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성경적 교회 공동체 생활을  
더 깊이 체득하게 되어 개인주의에 물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각 지체이므로 서로 연합하
고 도와주고 친절히 대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 영적 가족이어야 하고 영적 가족임
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장차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
도 갖게 될 것이다.
신앙 공동체 생활에는 예배의 생활과 기도, 찬양의 생활이 있고 말씀사역이 있
다. 노동의 시간이 있고 식사준비, 청소 등을 공동으로 해 나가게 된다. 또한, 원주민 
전도에 동참하게 되며 원주민의 문화체험도 하게 된다. 또한, 사이판 비전센터의 소그
룹 사역에 동참하는 참석자들은 자연이 아름다운 사이판의 바다나 기타 자연환경을 
찾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됨에 감사를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과 인격을 익혀 나가게 되고 성경적 제자도를 익혀 나가게 된다.
이 시대 서구사회는 신약성서 시대에는 확실하게 규범이 되었던, 삶과 소유를 함
께 나누는 생활양식의 ‘제자도’가 필요하다고 데이빗 왓슨은 말하고 있다.280) 이러한 
제자도가 오히려 활발한 핍박이 존재하는 제3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예증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281) 사이판 비전센터에서 이러한 제자도가 소그룹 공동체 생활의 훈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익혀 나가게 될 것이다.  
280) David Watson, 제자도(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15), 312.
281) Watson, 제자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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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갈릴리교회는 이곳에서 먼저 주일학교부흥의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의 
실제를 경험케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규모의 교사와 제자들이 이
곳에 단기간 모여 공동체 생활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앞의 갈릴리글로벌미션의 교육
사역에서처럼 미래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으로서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과 신앙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사이판 어학수련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은 아침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여 예배
를 드린다. 오전에 어학연수가 있고 오후에는 귀가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노
동과 독서, 휴식과 원주민 동네 봉사 등이 있다. 
천안갈릴리교회가 2015년 8월 사이판 비전센터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 다
음 세대를 위한 소그룹 사역이 현지에서 두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1차는 2015년 12
월 말에 9명의 학생과 1명의 목사와 장로가 팀을 이루어 공동체훈련을 한 달간 하였
다. 그들은 한 달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영어의 향상과 생활이 개선되고 신앙이 
성숙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교회는 2차 공동체훈련을 실시하였는데 2016년 2월 3
일~25일까지 지교회인 갈릴리남부교회의 학생들과 사역자가 34명 이 공동체훈련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이웃에 있는 원주민 가족들을 초청하여 바비큐 파티를 하고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친교를 나누었고 원주민 이웃이 소개하여 원주민교회에 초
대되어 식사를 함께 나누고 찬양 특송도 하는 등 귀한 신앙적 교류를 나누고 세계선
교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원주민 교회 공동체 약 15명
이 2016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천안갈릴리교회와 형제교회를 방문하여 귀한 신
앙적 교류를 나누었다. 그 이외에도 3차 20여 명, 4차 30여 명이 현재까지 참석하여 
그동안 총 100여 명이 사이판 기도처에서의 공동체 훈련에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
었다.  
교회는 이러한 활동을 일차적으로 주일학교 어린이 중간지도자 순장들에게 고루 
실시하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는 주일학교의 대순장, 중순장, 순장...순이 적용되고 있
다.  그리고 중, 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
하여 청장년층과 노년층 등 전 교인들에게도 이 교육의 장은 열려져 있다. 그러나 우
선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소그룹 활성화 훈련이 주목적이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제 4 성전시대 성장기에는 순장이 300명, 중순장이 100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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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장이 30명 정도 되었다. 현재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천안갈릴리교회는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전 교육 부서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적 계승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
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제 3 절 천안갈릴리교회 다음 세대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  
천안갈릴리교회는 제 4 성전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부흥성장을 이루었다. 교회
가 부흥하게 된 요인들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건축
을 하여 이사를 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천안시의 도시화에 힘입어 많은 인
구가 유입해 들어 왔을 때, 보다 넓은 공간의 주차장을 겸비한 새로 이사한 교회로 
많은 사람이 찾아 왔다. 또한,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쉴 새 없이 어린이 전도
와 교사 확보를 위한 장년층 전도를 해 나갔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성장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부흥성장
을 이루었을 때 교회적인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여 교회는 정체되고 침체되기 시작했
다. 
이러한 때 규모가 커진 교회의 미래를 위해 대두된 것이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었다.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서 소그룹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워 나가고
자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두된 천안갈릴리교회의 소그룹 사역
은 국내, 국외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설립된 소규모의 지교회들은 
초기에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데 첫
째로는 전체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고 둘째로는 교회의 본질인 성경적 공동체성을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잘 세워
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에 설립된 세 곳의 지교회들은 각각의 지교회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살려가면서 본 교회와의 교회 공동체성의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통
일성과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 세대를 향한 소그룹 사역들이 현재 어떤 열
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 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절에서 이
러한 내용을 천안갈릴리교회와 국내의 3개의 지교회, 그리고  해외 두 곳의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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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지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1. 천안갈릴리교회
천안갈릴리교회는 4 성전시대 초창기에는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부
서가 큰 부흥을 이루었다. 2004년 재적수 2500명까지 아우르던 주일학교의 부흥282)
은 정체기, 침체기를 거치는 가운데 많이 약화 되었다. 특히 세 곳의 지교회를 설립하
면서 교회를 구조적으로 많이 분립을 시킨 관계로 더욱 약화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
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열의도 식어져 가게 되어 전체 교사 수가 점차 줄어 
들어갔고 그에 따른 주일학교 어린이 수도 많은 폭으로 감소가 되어 갔다. 
2014년 천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한 노력을 다시 재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운동과 아울러 교사세우기 운동에 다시 힘쓰는 것이었다. 교회는 교사
들에게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감을 확립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고 그 사명감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가치가 있음을 계속 인식시켜 나갔다.   이러한 
운동으로 교사 기도회를 통한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활성화를 띠기 시작하였다. 또 하
나의 주일학교 부흥운동은 교회 전체 사역의 방향성인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활성화를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제자가 되어가게 해야 함을 천안갈릴리교회의 사역자들은 인식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세우기 운동과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사역의 방향성으로 
인하여 천안갈릴리교회는 현재 감소되어 가고 있던 주일학교 교사의 수와 어린이의 
수가 차츰 증가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사역의 내용은 교사들에 대한 소그룹 활성
화와 다음 세대에 대한 활성화가 동시에 다루어진다. 교사들은 담임목사와 부목사들
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교사 기도회나 기타 교사들의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 그들의 
사명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교사들의 지도로 그들을 위한 기도회,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하여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전도활동 등을 심화시켜 나가는 가
운데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제자도의 성숙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282) 이창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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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지교회들의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에도 영향
을 동일하게 미쳐 본 교회와 지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서가 부흥하는 결
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부흥이 과거같이 요란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의 결과들이라서 교회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긍
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소그룹 활성화의 내용은 
미래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 그리고 해외 사역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음 세
대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 운동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성이 계승되고 복음의 연속성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 될 것이다.  
     
2. 갈릴리남부교회
갈릴리남부교회는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 밖의 형제(지)교회로 2007년 본격적으
로 세워지고 난 약 2년 후 교회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본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약 
200여 명의 성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약 20여 명만 남게 되었다. 그것도 주일학생
과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본 교회는 약 5명의 일꾼을 파송하였다. 
그 이후 갈릴리남부교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2016년 현재는 다시 약 300여 명이 
회집되고 있다.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의 결과가 양적으로 본다면 약 15배로 성장하였
다. 물론 남부교회의 지역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아산시 배방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남부교회는 근처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연관된 주민
들이 아산시에 많이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령이 중년층 이하이기 때
문에 주일학교의 부흥운동이 잘 일구어져 나간다고 볼 수가 있다.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은 지교회에서 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 많은 
성도로 구성된 본 교회에서보다 지교회의 소그룹적 인원 속에서 성도들 간의 친밀감
과 유대감이 더 잘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전도 활동이나 예배와 선
교 바자회 등 기타 모임들에 있어서 지교회의 소그룹 인원은 거의 빠짐없이 참여한
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성은 나날이 견고해져 간다. 
형제교회 소그룹 구성원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다. 형제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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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을 하기 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미온적이던 태도가 형제교회로 분립되고 난 후로
는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는 태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삶의 희로애락도 더 면밀히 나타나므로 공동체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갈릴리남부교회의 
형제교회로서의 교회 공동체성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동반한 조화를 이루는 가
운데 잘 구비되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겠다. 또한, 갈릴리남부교회는 이러한 친밀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본 교회와의 교회적 비전인 다음 세대의 부흥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전도 운동에 힘쓴 결과 현재 약 100여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회집되
고 있다. 
3. 갈릴리중부교회
2007년 설립된 갈릴리중부교회는 지역적으로 구도시적인 성정동 지역에 위치하
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 보다는 노년층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형제교회이다. 그
러나 본 교회는 갈릴리중부교회를 형제교회로 잘 정착을 시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다
수 보내어 찬양활동을 장려하여 예배의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있다. 
갈릴리중부교회는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흥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본 
교회에서 파송된 인원이 줄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본 교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다. 새신자의 숫자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의 확립적인 면에
서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 교회에서의 이들
의 모습은 비활동적이었고 가려진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대로 본 교회
에 있었다면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던 그룹
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약 100여 명으로 형성된 갈릴리중부교회의 소그룹 인원들은 이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친절히 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서 나가고 있다. 
그들의 친밀성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으며 예배 출석과 예배를 위한 준비,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야외예배, 선교 바자회 등을 통하여 거의 전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소외된 자가 거의 없이 다 각각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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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성을 잘 일구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바로 형제교회인 갈릴리중부교회가 교회 공
동체성을 잘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해 주고 있다. 
아울러 갈릴리중부교회는 본 교회인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적 비전인 다음 세대
의 소그룹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으로 영어, 무용, 악기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소그룹 활성화 사역을 하고 있다. 
갈릴리중부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수도 처음보다 증가하여 현재 약 30여 명이 
모이고 있다. 이 점 또한 형제교회가 본 교회와 비전을 공유하여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4. 갈릴리소망교회
2012년 설립된 갈릴리소망교회는 봉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숙자들로 구성된 
지교회이다. 처음에 약 70여 명 모이던 인원이 현재는 약 160여 명이 회집되고 있다. 
이들의 예배 출석은 나날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태도도 나날이 진지해져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수의 사역자와 성도가 동원되어 이들을 섬기고 있
지만 이들의 수는 소리 없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천안갈릴리교회가 노숙자
들이 모이는 갈릴리소망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화로 약 200~3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만 교회는 형제교회로서 갈릴리소망교
회가 노숙인들로 구성된 이 소그룹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예배에 나오는 모습은 기존 형제교회들과 본 교회의 성도들에
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형제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
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제교회인 갈릴리소망교회의 노숙자들의 예배를 위해 소수의 기존 성도들
이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를 한다. 손수 제자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섬
김의 도를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또한 다른 형제교회들과 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형제교회가 본 교회에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된 것,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 아름다운 형제교회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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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지녀야 할 원래의 교회 공동체성의 본질
에 대하여 기존 교회들이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내용은 형제교회 운
동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갈릴리소망교회가 비록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특색지어져 가고 있지만  
본 교회와의 교회적 비전을 나눔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기 위해 소수의 인원이
라 할지라도 어린이 전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 교사의 직임 수행을 
위해 본 교회에서 청년 교사들을  보내어 예배 봉사와 어린이 교사로 봉사케 하고 있
다. 이 점은 결코 갈릴리소망교회가 다음 세대의 소그룹 활성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지표와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이 얼마
나 확고하고 공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많은 교회의 귀감이 될 것이다.    
5. 갈릴리글로벌미션
천안갈릴리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준비를 쌓게 한 갈릴리글로벌
미션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났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앞
서 언급한대로 약 5년간을 통하여 약 50여 명의 학생과 성도들이 다녀갔다. 그 중 일
부는 단기 어학연수를 하면서 신앙적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갔는데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은 많은 성숙을 이루었고 아울러 어학연수를 통한 
외국어의 향상과 아울러 세계선교의 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을 일구게 되
었다. 
갈릴리글로벌미션의 소그룹 사역은 교회 지체들의 소그룹 신앙 공동체 훈련을 
통해 더 깊은 성경적 진리에 접근하는 제자도를 익히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
회의 지체들의 모임은 영적 가족을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 훈련의 장이 고
국이 아닌 외국이 되었을 때 그 효과는 보다 컸다고 할 수가 있겠다. 외국이니만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서로가 돕고 협력해 나가지 않
을 수가 없었으므로 소그룹 공동체의 공동체성은 나날이 성숙되어져 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국제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 천안갈
릴리교회는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까지 뻗어져 나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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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었고 그 발전은 현재와 미래까지 실행될 사이판에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글
로벌 소그룹 사역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6. 사이판 비전센터
2015년 8월부터 사역하게 된 사이판 비전 센터는 천안갈릴리교회의 비전이 다
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귀한 교육의 장이다. 특히 소그룹 사역을 하기에 알맞은 
규모를 사이판 비전센터는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어린이, 학생, 청년대학부가 
와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 그룹에까지 
확대되면 앞으로 사이판 비전센터에서 범 교회적 소그룹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
재 2015년 이후로 몇 팀이 공동체 훈련에 임하였다. 오늘날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
고 가치관이 세속화 되어져가는 이때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관광지인 
이곳 사이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오염된 생각과 행동들을 정화시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천안갈릴리교회는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심도 있는 신앙공
동체 훈련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내해 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펼
치기에는 교회의 많은 재정적 부담과 목회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고 있지
만 복음의 역사적 아름다운 계승을 위해 오늘도 천안갈릴리교회는 노력하고 있다. 그
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이판 비전센터의 
소그룹 사역을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 연구되어진 것은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소그
룹 활성화이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천
안갈릴리교회는 이러한 운동을 먼저 교회적 내적 성찰로부터 시작했고 그다음 외적 
변화를 일구어나갔다. 외적 변화로는 교회의 구조를 소그룹 구조로 더 심화시켜 나갔
다. 또한, 기존 소그룹들을 잘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면서 교회 밖의 교회인 소규모의 
지교회를 여러 군데 분립 설립을 하였다. 이러한 지교회의 시도는 처음에는 시행착오
도 있었으나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차츰 안정적인 소그룹 교회 공동체로 확립이 되
어 나가고 있다. 
작은 소규모의 지교회가 설립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교회의 지체가 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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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성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교회의 굳건한 교회 공동체로 서 나가고 있다. 그
들의 지교회에 대한 인식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교회를 더 사랑
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지교회의 교회 공동체들은 적은 인원으로 모여 
서로의 삶을 더 잘 알게 되고 친밀해져 유기적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교회의 각종 행사에 미온적이었던 공동체의 일원들이 참여도의 정신이 높아
져 이제는 교회의 행사에 거의 다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수동적 자세였던 
지교회 공동체가 능동적 자세의 공동체로 변하여 긍정적인 지교회의 독립성을 구축해 
나가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지교회들은 이제 본 교회와 아울러 교회의 비전인 다음 세대
의 부흥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지교회들은 이 일을 위하
여 교사가 되는 헌신의 수고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다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
러한 지교회의 교사들의 헌신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지교회들의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의 사역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의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부흥하는 결과
를 가져오고 있다. 그 부흥이 과거같이 요란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의 결과들이라서 교회적으로 볼 때 현
재의 소그룹 사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
러한 소그룹 활성화의 내용은 미래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천안갈릴리교회와 지교회들, 그리고 해외 소그룹 사역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 운동은 장차 다음 세대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성이 
계승되고 복음의 연속성을 이루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283)         




이 논문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지난 40여 년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소
그룹 사역의 활성화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특별히 그 초점을 다음 세대의 활성화에 
두었다. 그것은 천안갈릴리교회의 신앙적 목적성과 비전이 다음 세대의 활성화를 대
변해 주는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이기 때문이다.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활성화 운동은 네 번의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제 3 성전시대에 활성화된 주일학교와 장년부의 부흥은 제 4 성전시대 
초기 성장기에 더욱 활성화되었고 그 후로 정체기와 침체기의 과정을 거쳐 현재 다시 
그 활성화가 회복되고 있다.
천안갈릴리교회는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천안갈릴리교회의 개인과 공
동체가 철저히 거듭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성경적 교회의 본질위에 바로 선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천안갈릴리교회의 이러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한 여정에는 먼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과 담임목사의 교회의 신앙적 비전 제시와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어져 왔다.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운동은 천안갈릴리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교회의 목적성을 깨닫게 하는데 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모
습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교회 공동체성의 본
질적 회복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 되어갔다. 또한, 복음 전파가 교회 안의 소그룹 사역
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소그룹 사역지인 지(형제)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다른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넓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귀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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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갈릴리교회는 현재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운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침체
되었던 주일학교 활성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교사 기도회, 교사 수련회 등을 통
하여 교사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교사의 직임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감과 열심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각 부가 다시 활성화되어 전체 교사 수가 조금씩 상승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계속적인 전도운동으로 인하여 어린이 수가 증가되고 있다. 2016년 4월
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운동에 본 교회와 지교회들에 초
청되어 새로 나온 어린이 수가 약 1,200여 명에 이르렀다.284)   
특히 해외 사이판에 마련한 ‘사이판 비전센터’는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부
흥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운동을 펼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
었다. 2015년에 8월에 설립한 천안갈릴리교회 해외 소그룹 사역지인 사이판 비전센
터를 통하여 2016년 11월 현재까지 4차에 걸친 다음 세대를 위한 소그룹 공동체 훈
련이 어학연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 외에도 교사, 장년부, 목회자들이 참
여하여 그동안 약 1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사이판 비전센터의 사역은 다음 세대의 소
그룹 활성화 운동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 소그룹 활성화 운동을 펼쳐 나가는 사이
판 기도처 사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운동은  천안갈릴리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 그룹과 교사 그룹을 주축으로 시작하여 전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서 
천안갈릴리교회의 교회 목적성인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라는 비전을 잘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천안갈릴리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284) 2016년 4월 24일과 6월 12일에 개최된 어린이 초청 잔치 전도운동을 통하여 천안갈릴리
교회주일학교에 새로 나오게 된 어린이 수: 천안갈릴리교회 본 교회 1020명, 갈릴리남부교회
150 명, 갈릴리중부교회 61명, 갈릴리소망 17명, 합계 1248명. (천안갈릴리교회 교육부 주일학
교 부서 2016년 상반기 전도운동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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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천안갈릴리교회 주일학교 B지역 마태부 어린이예배 설교문:
 2016. 2. 21.  
  *본문: 이사야 65:17-25 *제목: 이스라엘의 회복2-새 하늘과 새 땅
   *말씀요약
    1. 새 창조
    *(창2:1) 다 이루었다 = 천지창조, 혼돈, 공허를 질서 있게.
    *(요19:30) 다 이루었다 = 구원,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계21:6) 다 이루었다 = 심판(믿지 않는 자), 천국(믿는 자)
    2. 심령천국
    *내면을 새 창조 하시니 시선, 생각, 고백이 달라진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죄는 씻겼다. 저주, 불행은 없어졌다. 고난 중에도.
    3. 퐁요로운 생활
    *헛수고 하는 일이 없다.
    *북한의 가난은 교회, 성경,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죽였기에..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자, 급히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
    4. 지상천국
    *하나님의 새 창조는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자기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보고, 실제공간에 이루어짐.
    *환경이 어렵고 고단해도 가정과 직장, 국가에 이루어짐.
    *북한과 남한의 문제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124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 하고자 하는 천안갈릴리교회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
는 기독교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외국에서의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단순한 언어만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손들의 신앙교육과 역사의 물줄
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후손들
이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고 나아가 ‘백 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상국가: 사이판(미국령)
대    상: 학생, 청년
일    시 : 2015.12.28.(월) ~ 2016.01.28.(목)
비    용: 100만원 (항공비 포함) - 주거, 차량, 전기, 물은 교회가 후원 -
장    소 : SAIPAN EUCON INTERNATIONAL SCHOOL
※미국에서는, ESL 과정을 수료하면 TOEFL 통과로 인정하는 학교가 많음.
주 제 
1. 영어공부 잘해서 제 3세계 고통 받는 이웃에게 가자.
2. 준비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다.
3. 영어(중국어도) -언어(대화)- 못하면 장애가 되고 가는 길이 아주 좁아진다. 
4.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고 승리이다.
125
5.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6.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실행해보자.
일과표
※ 토, 일에는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 봉사활동.
우리의 자세
1. 모든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행한다.
2. 목사님, 선생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3. 훈련을 받음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4. 준비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한다.
5. 어학연수는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신앙훈련이자 공동체 훈련임을 명심한다.
6.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할 줄 아는 솔선수범의 자세와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안다.




8:00~12:00 EUCON ESL 수업 
12:00~1:00 점심식사(도시락)
1:00~2:00 EUCON ESL 수업 
2:30~4:30 노 동
4:30~5:30 휴식 및 독서
5:30~6:30 저녁식사
6:30~7:00 저녁기도회




1. 매일 아침 6시 30분 전체기도회.
2. 매일 저녁 6시 30분 경건의 시간(Q.T) 및 찬양과 기도회.
3. 매일 모여서 성경 10장 이상 읽기.
4. 토, 일에는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 봉사활동.
5. 새벽은: 좀 쌀쌀하니, 긴 타올 또는 잠옷이 필요함.
준비물(30일 동안 생활)
· NIV성경, 필기도구, 영어사전(또는 전자사전), 노트, 공부할 책, 세면도구, 
옷, 실내화(가볍고, 소음 없는), 밑반찬(충분히), 김치(충분히), 쌀(20~30kg 꼭 
준비), 도시락 통, 개인이 사용 할 충분한 휴지, 용돈
· 유콘 국제학교는 짧은 바지와 짧은 치마 그리고 샌들을 신고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면도구 등 모든 준비물은 한 달 사용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학연수를 위한 기도문
1. 우리에게 어학연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학연수를 통하여 세계
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2.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번 기회
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아중심에서 변화 받아 예수님처럼 되게 
하소서. 
3. 공부할 때 마다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음
이 자라게 하소서.
4. 목사님과 선생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질서를 잘 지키게 하소서.
5.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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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7.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도하셔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게 하소서.
8.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으며 항상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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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사이판 어학수련회 소감문
천안두정고등학교 1학년 김재형
사이판의 풍경은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보니 더 
실감나는 것 같다. 시원한 바다와 많은 유쾌한 외국인들, 특히 그 속에서 소통이 되어 
편하게 말을 나눌 수 있는 멋있는 곳이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줄어들었으니 더욱 열심히 공부
할 수 있을 것 같다. 
천안고등학교 3학년 박경호
할렐루야 사이판 갈릴리교회(사이판 기도처)에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서 생활은 매순간 주님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보는 
태평양은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EUCON 학교에서 많은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보는 별들은 하나님의 창
조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3학년 한상원
사이판 갈릴리교회(사이판 기도처)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매일 아침에 닭들과 
개들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우리도 하루의 시작과 끝맺음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려 한다. 여기에 있을 때만큼은 고통과 시련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감사하기 때문이다. 세상 문화와 단절되어 생활이 정된 됨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
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설화중학교 송시현
아침에 눈을 뜨면 태평양 바다가 보이고 태평양 수평선도 보이는 게 정말 아름답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다. 밤에 잠깐 나와 보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꽉 차있다. 북극성도 보이고 북두칠성도 보였다 한 달 동안 가족과 핸드폰 없
이 어떻게 지내나 걱정했지만 아침저녁 기도회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기도처 근처에 사는 존이라는 친구가 따다 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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